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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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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617) 39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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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rtgagemaster.com/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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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ju Joseph Sung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617-504-0609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콘도•비지니스•빌딩•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annajung@newstarrealty.com
617. 780. 1675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617. 780. 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CLHMS, CRS, CIPS, SRES, ABR
Million Dollar Guild
MA, NH Licensed

렌트•빌딩•비지니스•콘도•주택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CLHMS, CRS, CIPS, SRES, ABR

렌트

월시 신년연설 아이디어 가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

인 기자 =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의

신년연설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아

이디어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재정

에 관한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화요일, 월시 시장은

2,500여명이 모인 보스톤 심포니 홀에

서 시정 연설을 전달하며 교육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안건을 제시했다. 

연설에 앞서 그는 “오늘 모인 것

은 보스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얘

기하기 위해서다. 시장으로서의 나의

임무는 올 한 해나 지금 당장을 책임

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날을 대

비해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

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보스톤 핫라

인은 311로 통일된다. 기존의 번호

(617-635-4500)는 기억하기 어려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월

시 시장은 “주차 미터기 앞에서 25센

트 동전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 다 ”며  “파 크 보 스 톤 (Park-

Boston)이라는 앱을 지금 당장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13일부터 보스톤 상하수도위

원회(Boston Water Sewer Com-

mission)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수도

요금 할인을 30%까지 적용키로 했다

.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 월시 시장

은 8학년 이하 모든 학생의 교과 과정

에 퀄리티 러닝타임(Quality Learn-

ing Time) 40분을 추가하는 사안을

노인 수도 요금 30% 감면,

교육정책 확대키로

훌륭하지만 비싼 계획 

재정 언급은 없어

▶▶2면으로 계속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보스톤이 2024년 올림픽 미

국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가운데 한

인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을 보이고 있다. 

뉴잉글랜드 보스톤 한인회 한선

우 회장은 “보스톤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한인 상권에 많은 도움

이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의 인지도

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며 “더불어 한인타운의 형성도 기

대본다”고 전했다. 

특히 직접적인 상권에 포함되는

한인 업소들은 보스톤 올림픽을 통

해 관광객이 불러올 경기의 활성화

를 기대하고 있다. 파이낸셜 디스트

릭에 위치한 퓨전 한식당 코이의 매

니저 장 씨는 올림픽 소식에 한껏

들떠 있다. 장 씨는 “한식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추세로 국제적인 관

광객들이 한식에 큰 관심을 보일 것

같다. (식당의) 위치가 좋아 많은 손

님들이 몰려들면 좋겠다”고 전했

다. 

보스톤 올림픽 유치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업소들뿐만이 아니다. 중심가에서

떨어져 직접적인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한인 업소들도 예상외로 올림

픽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메드포드에 위치한 한식당 청기

와의 김 사장은 “분명 올림픽이 개

최되는 장소 주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비즈

▶▶7면으로 계속

보스톤 올림픽 개최 후보지 
선정에 한인들 ‘화색’

마틴 월시 시장이 지난 13일 보스톤 심포니 홀에서 신년연설을 전했다

세금 인상 가능성에 
일부 한인 우려 

관련 기사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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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Straightening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Digital Perm & Setting Perm 
Iron Perm
Coloring (GOLD WELL  )
Hair Manicure 
Manicure & Pedicure
Waxing 
Facials
Wedd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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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Salon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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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 이어서

공화당 주지사 찰리 베이커 시대 열린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

자 =매사추세츠 신임 주지사 찰리 베

이커의 취임식이 지난 8일 목요일 의

사당에서 열림에 따라 공화당 주지사

의 공식적인 직무수행이 시작되었다. 

취임식 연설을 통해 베이커 주지사

는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임명되어

영광이다. 매사추세츠의 다음 역사를

쓸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임기를 통해 주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를 이룩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의 실

업률 5.8%에 대해 “이는 결코 현실

적이지 못한 수치로, 취업을 포기했

거나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

십만명이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며

더욱 빠르고 투명한 정책 결정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

세를 보이는 전기 요금이 뉴잉글랜드

지역에만 급속히 증가했다며 유통 시

스템의 개선과 탄소 배출량 규제안의

강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베이커 주지사는 공립

학교가 교육의 중추가 되어야함을 강

조하며 “학업률이 저조한 학군에 차

터 스쿨(Charter school)이 점차적으

로 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

매사추세츠만 해도 46,000명의 학생

들이 차터 스쿨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

다”고 밝혔다. 경제, 교육, 복지 등을

아우르는 베이커 주지사의 연설에 매

사추세츠 시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새

로운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카린 폴리토 행정부지사는 이날 취

임식에 앞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것은 민주당

이나 공화당의 계획이 아니라 좋은 계

획”이라고 전했다. 

영하를 밑도는 기온에 모든 순서는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 밋 롬니 전 매

사추세츠 주지사, 스캇 브라운 전 매

사추세츠 상원의원, 케리 힐리 전 매

사추세츠 행정부지사, 크리스 크리스

티 뉴저지 주지사 등이 참석해 베이커

주지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드벌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는 지난 7일 이임식을 겸한 ‘론워크

’를 이행했으며 새로운 주지사의 취

임식이 거행된 8일 남미로 여행을 떠

났다. 

doyo9146@bostonkorea.com

혁신적인 도시 보스톤, 
21세기 이끌 세계적 리더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취임식이 지난 8일 의사당에서 열렸다

놓고 보스톤교사노조(BTU)와 협

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의 대학 진학을 장려키 위한 석세

스 보스톤 칼리지 컴플리션(Suc-

cess Boston College Comple-

tion) 프로그램도 3배나 확장했다

고 전했다.  

CBS 칼럼니스트 존 켈러는 월

시 시장의 연설에 대해 “전부 맞

는 소리지만 이에 따른 재정에 대

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

했다. 그는“올림픽 추진을 포함

한 월시의 아젠다는 훌륭하지만

비싼 계획”이라며 “보스톤 납세

자들은 무작정 환호할 일이 아니

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주지사 찰리 베이커는 이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공보 부수석 빌리

핏맨은 “주지사는 현재 몸이 좋

지 않다.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 앞서 도체스터 케

니스쿨 마칭밴드의 연주와 일라이

자 록의 성조기 제창, 시인 대니엘

리그로스 조지스의 시 낭송, 보스

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하이든

현악 4중주 연주가 이어졌다. 

dyoo9146@bostonkorea.com

일자리 창출, 

전기 유통 시스템 개선, 

차터 스쿨 설립 중요성

월시 시장 연설에 앞서 가수 일라이자 록이 성조기를 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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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N
E

Exit 27A

Exit 54A

Totten Pond Rd

Trapelo Rd 

L
ex

in
gt

on
 S

t
W

al
th

am
 S

t

St.Winter St. Licoln

95

2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tember 6, 2014

9:00 AM - 11:00 AM      Saturday 

TimeClass

11:30 AM - 1:00 PM      Saturday

PSAT / SAT I  Prep ( Grade 11 ) 

PSAT / SAT I  Prep ( Grade 10 ) 

READING / MATH ( Grade 9 )

SAT I  Prep            ( Grade 12 )

1:30 PM -  3:00 PM      Saturday

4:00 PM - 6:00 PM       Saturday 

3한인 사회  

Individual Tutoring 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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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

자  = MIT 한인학생 주최의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오는 3월로 다

가오는 가운데 화려하고 풍성한 스폰

서와 초청 연사의 라인업이 구성되어

보스톤 지역 학생들과 전문가들의 관

심을 받고 있다.

경영대학원 슬로언 2학년에 재학

중인 백승민 씨는 중국인 학생 지차

오두(Zichao Du) 씨와 함께 대규모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500

여명의 참석인원이 예상되는 이번 행

사는 “아시안 비즈니스 낱낱히 파헤

치다(Demystifying Business Prac-

tice in Asia)”라는 테마로 열린다. 

백 씨는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

들이 아시안 문화와 비즈니스에 대해

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화해보면

모두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

는 것 뿐이다”며 아쉬운 마음에 이

번 테마를 기획했다. 아시안 비즈니

스에 대해 보다 깊고 업데이트 된 정

보를 제공하고자 아시아에 있는 유망

한 회사의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보스톤의 학생 및 전문직

종사자 300여명에게 돌린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기술, 창

업, 금융, 제조업에 몰린다는 것을 발

견했다. 백 씨는 네 분야의 세계적인

아시안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했다. 

이날 패널의 초청 연사로는 페이팔

미디어 네트워크 최고운영책임자인

데이비드 장, SK텔레콤 벤쳐 파트너

데이비드 리, 케이큐브(Kcube) 벤쳐

대표 지미 림, 지티 타이어(Giti Tire)

회장 엔키 탄, 스파크랩스(Spark-

Labs) 공동 창업자 프랭크 미헨 등이

있다. 빌 올렛, 마이클 쿠수마, 야솅

황 등 MIT의 저명한 교수진도 패널

로 나선다. 

이 외에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는 연사가 많아 리스트

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사의 프

로그램 순서와 연사 배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다.  

올해와는 달리 과거 컨퍼런스는 자

금 부족으로 매번 단촐한 행사로 진

행되어 왔었다. 이번 이벤트는 이전

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프로그램

구성이나 스폰서 및 초청연사 섭외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 씨는 학교의 도움을 최대한 구

해보자는 계획으로 지난 1년간 경영

대학원 학장 및 각 부서 대표들과의

수도 없는 미팅을 통해 사람들을 소

개 받았다.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행

사 기획에 힘쓰며 서로 동기부여를

해준 27명의 임원들이 있었기에 풍성

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백 씨

의 말이다.

아시안들의 교류를 장을 마련하기

도하는 이날 행사는 미국 사회 내에

서 가진 역량에 비해 큰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아시안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 

백 씨는 “특별히 한인사회가 아시

안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면

한인사회와 미국사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스톤 지역의 학생 및 직장인 모

두에게 열려 있는 컨퍼런스는 3월 7일

토요일 MIT 미디어 랩에서 열린다.

참 가  신 청 은  다 음  링 크

(https://mitabconference.eventbrit

e.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월 8일

까지 할인가격(MIT 학생 $25, 타학

교 학생 $30)이 적용된다. 

아시안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스폰서 문의는 컨퍼런

스 홈페이지(www.mitasiabusiness-

conference.com)를 통해 할 수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MIT 한인학생,“아시안 비즈니스 낱낱히 파헤치다”

MIT 아시안 비즈니스 컨퍼런스 임원들

대규모 비즈니스 컨퍼런스 

3월 예정

기술, 창업, 금융, 제조업 

4개 분야 초청연사  

화려한 라인업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www.yasuboston.com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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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며 대가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스폰, 일명 ‘슈거 대디

(Sugar Daddy)’를 찾는 여대생이 급증하

고 있는 가운데 보스톤에도 이같은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스폰 주선업체인 시킹어레인지

먼트(Seeking Arrangement)는 보스톤대

학(Boston University)이 스폰 현상이 가

장 빠르게 급증하는 미주 대학 15위를 차지

했다고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에만 178명의 보스톤대학 학생들

이 주선업체에 신규가입했으며 2015년 1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총 296명의 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인 학생을 따로 집계하

고 있지는 않지만 이 중 17%가 아시아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킹어레인지먼트가 제시한 자료에 따

르면 하버드대학과 노스이스턴 대학은 보

스톤 대학에 이어 스폰 관계가 가장 많은 보

스톤의 학교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에 가입

된 학생은 각각 260명과 188명이다. 

시킹어레인지먼트의 홍보 매니저 브룩

유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두 사

람이 만나 데이트하는 것일 뿐이다. 어린 학

생들은 한 달에 평균 $3,000가량의 선물(?)

을 학비, 사치품, 하우징 렌트비 등으로 받

고 돈 많은 중년의 남성은 즐거운 데이트 시

간을 갖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성관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매춘 행위는 불법

이다. 우리는 단지 연인을 만들어주는 매개

체로써 두 성인 남녀의 관계(relationship)

에서 성관계는 전적으로 그들이 결정할 부

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스톤대학의 교내신문인 ‘더

데일리 프리 프레스’에 한 학생이 지난해

11월 슈거 대디에 관한 노골적인 칼럼을 게

재했다. 

케이트 호프버그는 칼럼을 통해 “슈거

대디 관계를 위해서는 할아버지 나이의 남

자와 데이트하고 심지어 잘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 60세의 남자와

데이트를 해서 학자금을 갚을 수만 있다면

160살이라도 좋다”고 밝혔다. 

보스톤대학에 재학 중인 이지민(가명)

학생은 칼럼을 읽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

한국인 커뮤니티는 워낙 작고 입소문도 빨

리 퍼진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쉬쉬하는 분

위기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절대 공

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스폰 관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

고 문제 삼는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

지어 보스톤 다수의 여성 인권 비영리단체

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단체 우먼스 유니온(Women’s

Union)는 대학생 사이에 만연한 슈거 대디

관계에 대해 “코멘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

니다”라며 입장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

우먼스로(Women’s Law)의 여성 인권

변호사 스테이시 사버 또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여대생 스폰 슈거 대디 보스톤에도 만연

여성 인권 비영리단체 

“노코멘트 하겠다”

BU, 스폰 현상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대학 15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오는 24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마운트 피어스(Mt.

Pierce/4,312피트)으로 정기산행을 간다.

왕복 5.6마일의 크로우포드 패스(Crawford Path)를

따르는 이번 산행의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으로 4이다

. 산행 시간은 약 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착용, 방한복, 우의, 털모자, 스

틱, 장갑, 스패츠, 보온병 및 온수, 간편중식 등이다. 특

히 겨울 산행에는 아이젠(마이크로 스파이크 혹은 크램

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산행 당일 집결은 올스톤 공영주차장에서 오전 6시

30분, Park&Ride Exit 2 of RT93에서 오전 7시 15분에

하면 된다. 지참해야 하는 회비는 $20이다.

산행 신청은 산행 전 목요일 22일 오후 6시에 마감하

며 신청 시 원하는 조(A 또는 B)와 집결지, 차량 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특별히 2015년부터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에 정기산행을 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보스톤산악회나 정기산행에 관한 기타 문의는 978-

905-5819로 하면 되며 자세한 정보는 카페 홈페이지

(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를 통해

알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 공지

‘ ’

2015년부터 둘째, 넷째 주 토요일로 변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뉴

스타 보스톤지사가 지난해 미국 내에 매출 1위를

차지했다. 뉴스타 시상식을 취재하는 자리에서

보스톤 지사가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

다. LA지역과 기타 전국 지역으로 분할해서 수

상하는 가운데 전국 지역의 탑 에이전트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보스턴 출신이었다. 

한인 부동산이든 미국인 부동산이든 에이전트

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어떤 회사이든 전국

지역 탑 에이전트에 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부동산 세일즈 자격증만 따면 소득이 보장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들 수상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도달했

던 고지로 갈 수 있었던 각자의 방식을 소개해 본

다. 

2년 연속 뉴스타 최연소 매출 1위 제이슨 전 

첫째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고객은 응

답이 빠른 사람을 좋아한다. 빠른 응답을 위해 지

금도 핸드

폰을 끼고

잘 정도다.

아마 고객

에게 기다

림을 주지

않았던 것

이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객을 가리지 않았다. 보통 집을 파는 것

이나 렌트를 하는 것이나 똑같은 시간을 사용해

야 하기 때문에 전국 1위 정도 차지한 에이전트들

은 렌트를 기피한다. 그러나 적은 금액이라 할지

라도 최선을 다해 응대했다. 렌트를 구했던 사람

이 몇 년 후에는 반드시 집을 사게 되어 있다. 

2년 연속 뉴스타 전국 매출 2위 애나 정

손 님 과

일하는 것

을 즐긴다.

한국에서

도 일했던

부동산 경

험을 바탕

으로 손님

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시간을 손님을 중심으로 맞춘다

는 것이다. 손님이 원하는 데로 시간을 가리지 않

고 찾아갔다. 

리얼터 공부를 더했다. 6 종류의 부동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문인으로서 실력을 갖추

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 지식이 손님들에게 더 달

전달된 것 같다. 12월에 6건을 클로징하면서 이에

대한 보답은 받은 거 같다. 특히 광고는 거짓말하

지 않는다. 

뉴스타 전국 매출 2위 신보경 

어떤 손

님을 만나

든지 최선

을 다했다.

부 동 산 은

서 비 스 업

이기 때문

에 손님이

원하는 것은 기꺼이 한다. 특히 거래가 끝나고 난

후 애프터 케어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어린 아이 2명을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바빴지

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단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쨌든 시간은 있다. 특히 뒤에서 희생하면서 뒷

바라지 해준 남편 덕에 지금껏 일할 수 있었다. 남

편에게 감사한다. 

뉴스타 전국 매출 3위 김광오 부사장

마 켓 을

잘 알아야

한다. 손님

들이 물어

보면 바로

대답해줄

수 있는 공

부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15년간의 경험이 중

요했다. 특히 과거에는 미국 손님들만 대하다가

뉴스타에서 한국 손님들을 대하면서 한국 손님에

게 응대하는 법을 배운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뉴스타 전국 매출 3위 지나 최 

실 제 로

는  1년 차

이다 보니

손님분들

이 저의 스

승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익숙

지 않았지

만 손님들이 코치해주시고 백 대표님도 코치해주

셔서 일하면서 배웠다. 특히 손님들에게 바로바

로 즉각즉각 연락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

더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다. 

editor@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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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손님을 중심으로 내 시간을 맞춘다

손님이 원하는 것은 기꺼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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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스릴

넘치는 겨울 스포츠, 스노우모빌이 각광받고 있

다. 작동하기도 쉬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노우

모빌은 스키, 스노우보드보다는 대중화되지 않아

더욱 매력적이고 이색적인 스포츠로 남아있다 .

뉴잉글랜드의 스노우모빌 트랙을 소개하기에 앞

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

.

반드시 지정된 트레일로만 다녀야 하며 물가나

호수 근처에 가서는 안된다. 수면이 얼어있는 것

처럼 보이더라도 얼음의 두께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 더군다나 눈

이 많이 오면 물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욱 어렵다. 표시된 트레일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스노우모빌을 가장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

는 중요한 포인트다. 

다른 스노우모빌 탑승자나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해 핸드 시그널(Hand Signal)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좌회전 시 왼팔을 바깥으로 펴고, 우회

전 시에는 왼팔을 90도로 꺾어 위로 치켜 든다. 정

차 시 왼팔을 하늘로 높게 들고, 속도를 줄이려면

왼팔을 아래쪽으로 낮게 들어야 한다. 

의상 또한 제대로 갖춰 입어야 한다. 추위와 바

람을 막을 수 있는 파카를 입어야 하며 가능하면

털실로 짠 스웨터나 장갑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방

수가 되는 부츠는 필수다. 눈밭에 반사되는 햇빛

을 피하기 위한 선글라스나 고글도 준비해야 한

다. 

▶노던 익스트림스(Northern Extremes, NH)

1328 US Route-302, Bartlett, NH 03812

603-374-6000

northernextremessnowmobiling.com

뉴햄프셔에 위치한 노던 익스트림은 워싱톤 산

과 초코라 산의 겨울 장관을 따라 50마일의 트레

일을 내었다. 스노우모빌을 타다가 아름다운 스

위프트 강변에서 잠시 쉴 수도 있고 야생 무스나

사슴을 찾아볼 수도 있다. 

1인용 스노우모빌은 2시간에 $95이며 2인용은

$125이다. 4인 가족에게는 패밀리 스페셜을 권장

한다. 2인용 스노우모빌 두 대가 두 시간에 $185

이다. 스노우모빌을 처음 타는 사람에게는 가이

드가 함께 따라가는 투어 패키지를 추천하다. 

▶노던 아웃도어스(Northern Outdoors, ME)

1771 US Route 201, The Forks, ME 04985

800-765-7238

northernoutdoors.com

메인 주는 총 13,000마일의 스노우모빌 트레일

이 구비되어 있다. 노던 아웃도어스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시설과 트레일을 보유하기로 유명하

다. 스노우모빌 대여 가격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프데이(Half Day)는 $135이

며 2인용은 $150이다.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는

대여료는 1인용에 $235이며 2인용은 $250이다.

단, 토요일은 $15 더 비싸다.

▶톨 팀버 로지(Tall Timber Lodge, NH)

609 Beach Road, Pittsburg, NH 03592

800-835-6343

talltimber.com

뉴햄프셔에 위치한 톨 팀버 로지는 Polaris IQ

600 Touring 2013년 형과 4-stroke Ski Doo MX

Z 600 2014년, 2015년형, 4-stroke Ski Doo MX

Z 600를 구비하고 있다. 분위기 있는 아늑한 별장

에서 숙박할 경우 스노우모빌 할인 가격이 적용

된다. 반나절 대여료는 1인용에 $130, 2인용에

$150이며 일일 대여료는 각각 $205, $215이다. 

▶스트래톤 스노우모빌 투어(Stratton, VT)

Sun Bowl Road, Stratton, VT 05360

802-379-1483

strattonadventures.com

스키, 스노우보드, 튜빙 등 각종 다양한 스포츠

를 즐길 수 있는 스트래톤 리조트는 어린이용 미

니 스노우모빌도 구비되어 있어 가족이 다함께

놀러가기에 적합하다. 6살 이상 어린이가 직접 운

전할 수 있는 미니 트랙은 10분에 $19이다. 직접

경사진 눈밭에서 스노우모빌을 즐길 수 있는 오

프트랙(Off-track)은 25분에 $36이다. 어른을 위

한 1시간짜리 스노우모빌 투어는 운전자 $100, 탑

승자 $40이다. 한 번의 투어에 허용되는 스노우모

빌의 수가 제한되므로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스릴 만점 겨울 스포츠 

스노우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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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잠비아 6개월 봉사 경험 나눌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

자 = “잠비아에 있으면서 제일 그리

웠던 것이 세탁기다. 세상에는 정말 감

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놓치고

부족한 것들만을 좇아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6개월간의 봉

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이진영 씨의

말이다. 이 씨는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해외 자원 봉사에 관심을

갖고 윌리엄스타운에 위치한 원월드

센터를 통해 미국에서 1년 6개월의 프

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잠비아로 떠나기 전 이 씨의 봉사팀

은 보스톤에서 모금 활동을 벌였다. 당

시 한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이

씨는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 위해 다시

보스톤을 찾았다.  

“아프리카는 긍정의 나라”라는

것이 이 씨가 6개월 동안 몸소 느끼고

온 소감이다. 현실을 즐기고 행복을 추

구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왔다는

이 씨는 “물, 전기, 인터넷 등 이전에

는 당연시 여기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

달았다. 세상은 감사할 것들로 꽉 차 있

다”는 소감을 전했다.  

에이즈 예방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이 씨는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으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잠비아

인들과의 인터뷰를 꼽았다. 에이즈 판

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포기하지 않고 보살펴 건강한

삶을 되찾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이 씨는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

는 자체만으로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

했다. 

잠비아 팀은 보스톤에서 오는 18일

부터 20일까지 6개월 동안의 봉사활동

에 대한 보고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로지스 플레이스(Rosie’s

Place)와 브라질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경험담

을 나눌 한인 단체를 찾고 있다.  

이 씨는 “한인교회나 한인 단체 등

어디서든 부르면 가겠다”며 “우리

들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

들은 연락을 주면 감사하겠다”고 전

했다. 

같은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한빛

학생은 “한국에서는 취업 현실에 대

한 불만과 매너리즘에 빠져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아프리카의 헌신, 나

눔, 긍정을 배웠다”며 “이를 보스톤

한인사회와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잠비아 팀의 활동보고에 관심이 있

는 사람은 이진영 씨의 이메일

(jy88327@naver.com)이나 카카오톡

(ID:jy88327)으로 연락하면 된다. 

매사추세츠 주 북서쪽에 위치한 원

월드센터는 아프리카와 브라질에 봉

사단을 보내는 비영리단체로 크게 교

사 양성 학교, HIV/AIDS 예방 교육,

아동 구호, 커뮤니티 개발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한인 도움 많이 받아”

6개월간의 봉사 경험 나눌 

한인단체 물색 중 

(위) 잠비아팀 한인 구성원 이진영, 조경환, 공인정, 신원지, 강한빛
(아래) 잠비아 뮬 고등학교 학생들

니스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보스톤에서 이런 이벤트가

열리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

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한인들은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은 전했다. 브루

클라인에 거주하는 주부 이 씨는 “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는 탓인지 왜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다. 만약 보스

톤이 한바탕 대공사를 치르게 되면

세금이 오를 것이 아니냐”고 전했

다. 

빅 디그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 정

체를 경험했던 한 모씨는 “올림픽

한 달을 위해 또 이같은 대형 공사

를 치르고 엄청난 정체를 감당하는

것은 큰 희생같다”며 올림픽 개최

에 반대표를 던졌다. 

보스톤은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들과 1년

간의 경쟁 끝에 지난 9일 미국 후보

지로 선정되었다. 이제 이탈리아,

로마, 부다페스트, 등의 쟁쟁한 세

계 도시들과 나란히 경쟁하게 된다. 

최종 개최지는 국제올림픽위원

회(IOC)의 투표로 2017년 결정된다

. 보스톤이 올림픽 개최도시로 결정

될 경우 미국은 지난 1996년 애틀란

타 올림픽 이후 28년만에 하계 올림

픽을 개최하게 된다. 

미국은 현재까지 하계 올림픽

(1904, 1932, 1984, 1996)과 동계 올림

픽(1932, 1960, 1980, 2002)을 각각 4

회씩 치렀다. 

dyoo9146@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한인타운 형성 기대 반면 
대공사 따른 교통체증 우려

고려대학교 교우회 신년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태호)가 오는 1월 30일 금요

일 캠브리지 MIT의 이스트게이트

펜트하우스(Eastgate  PH 29층)에

서 2015년 신년회를 가진다.  

교우회는 이번 모임에서 신년을

축하하고 새로운 교우를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모교

에서 보내온 2015년 고대 달력을 배

부하고 민속놀이를 계획 중이다.  

이태호 회장은 "뉴잉글랜드 지

역 고대 교우들을 2015년 신년 모임

에 초대한다.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

길 바라며 교우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과 교통편이 필요한 분들

은 교우회 임원에게 꼭 연락하길 바

란다"고 전했다. 

모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

태호 회장(tlee0813@hotmail.com,

617-780-2999)이나 김재철 교우

(jaeck79@gmail.com, 617-455-

7649)에게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오

후 7시  

장소: 60 Wadsworth ST, Cam-

bridge, MA 02142 (MIT 기숙사 내

펜트하우스)

bostonkorean@hotmail.com



주택 무료 감정

Chris H. Kim, GRI
Realtor

부동산 중개인

김  현  구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hris.Kim@NEMoves.com

Cell   617.694.0985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주택 무료 감정

Chris H. Kim, GRI
Realtor

부동산 중개인

김  현  구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hris.Kim@NEMoves.com

Cell   617.694.0985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8 The Boston Korea2015년 1월 16일 금요일 한인 사회

16일 개봉 <국제시장> 이벤트 당첨자 발표
고국방문 의료관광 서비스 <휴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

자  = 보스톤코리아가 실시한 <국제

시장>의 무료티켓 증정 이벤트 당첨자

가 확정됐다. 

보스톤코리아 편집진은 약 2주간 진

행된 이벤트에 참여한 독자들 중 기발

하고 참신한 댓글을 남긴 10명을 추첨

했다. 

16일 개봉하는 <국제시장>의 무료

증정 티켓은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

요일까지 유효하다. 상영 시간은 극장

측과 확인하면 된다. 상영 장소는 덴버

스 소재 AMC 로우스 리버티 트리 몰

(100 Independence Way, Danvers,

MA 01923)이다.

당첨자들은 16일 금요일 이후에 보

스톤코리아 사무실에서 티켓을 픽업

해야 한다. 업무시간은 금요일 오후 12

시부터 4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미주 40여개 극장에서 개봉하며 다

양한 연령층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

는 <국제시장>은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황정민, 김

윤진, 오달수, 정진영, 라미란이 열연

했다.

티켓 픽업 장소

보스톤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휴양

지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동시에

문화 체험 등의 관광 서비스도 즐

기는 의료 관광이 각광받고 있다. 

해외거주자를 위한 의료관광 서

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전문 유

치업자인 휴람(HURAM)은 2009

년부터 미주내 한인들을 위해 의료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휴람의 김수남 대표는 “흔히들

유치업자라고 하면 브로커로 인식

하여 중계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선

입견을 가지기 쉽다. 하지만 한국

고객과 동일한 비용 또는 이벤트를

통한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우수한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 선진국 대비 저렴한 의료비

의 경쟁력을 지녔다는 것이 김 대

표의 말이다. 

김 대표는 “휴람을 통해 의료의

퀄리티, 비용, 시간, 신뢰, 서비스

등에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 전했다. 휴람의 네트워크는 종

합수술, 검진, 성형, 안과, 이비인후

과, 치과, 비뇨기과, 피부관리 등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숙박, 여행

의 관광 서비스를 포함한다. 

지난 2008년부터 달라스를 포함

한 북미 8개 도시에서 한인 및 여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의료검진 서비

스를 진행해 온 ‘휴람’은 2012년

2월 독립법인을 설립해 유럽, 캐나

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등 20여개 지역으로 운영을 확장했

다.  

관 심  있 는  사 람 은

huramceo@huram.kr 으로 상담문

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

보는 홈페이지(www.huramko-

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국제시장 이벤트에 당첨된 댓글

피부관리, 성형, 치과 등 

의료 서비스, 관광 서비스 포함

대림성모병원 김수남 해외의료사업팀장이 보스톤코리아를 방문 업무제휴를 맺었다

<CHARLIECARD>

국: 국물이 있어야 밥상에앉는 너를위해

제: 제일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헐어가는 신발신고 

시: 시련과 씨름하며, 니가 어버이날 준

장: 장갑 손에쥐고, 매서운 한파속 오늘도 

출근한다 아들아

<쭈쭈>

국: 국제시장 보려고

제: 제사 미루다

시: 시어머니한테 걸려서

장: 장담길 뻔

<spryoung>

국: 국민학교도 안나온

제: 제가

시: 시방

장: 장문의 글을 쓰니께 언능 티켓 주소!~

<oksoonus>

국: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된다고 

하니

제: 제 마음이 설렙니다. 미국온 지 30년이 지났지

만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네요.

시: 시간이 허락하면 이번에는 꼭 가보고 싶어요.    

광고사진을 보니 어릴적 자라던 동네와 비슷

해보여 영화를 보면서 옛날의 추억으로 돌아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장:장소도 집에서 가까운 버링턴에서 상영한다고

하니 꼭 보고싶어요. 저에게 행운을 주세요~~

<Yes!>

국: 국제시장이 개봉한다고요?! 600만 관객이 넘

었다고 떠들썩하던데 가서 보고싶네요~ 어떻

게 해야 표를 주는 건가요?!ㅎ

제: 제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ㅎ 주신다면 

시: 시간내서 꼬옥 와이프랑 손잡고 가서 보겠습

니다^  ̂애기는 옆집에 맡기고요~ 데이트 고

고씽!!

장: ‘장강의 물길은 기세가 끝이 없지만 그 지류

가 마른다면 바닥이 결국 드러난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장강이 마를 일이 없다는 헛

된 기우에 대한 얘기지만 진짜 지류가 말라버

리면 장강도 어쩔 수 없겠죠? 

요즘 국제시장이나 변호인 같은 영화가 흥행한 

다는 것이 사회를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 높은 분들이 지류를 

말려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사

행시 짓다가 갑자기 들어요~

밤이라 센티해졌나봐요ㅋ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용^^

<배고프다>

국: 국물에

제: 제기랄, 고기는 쪼매뿐이고 물만 와이리 많노

시: 시간당 9불받는 아르바이트생 붙잡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내일은

장: 장봐서 내가 해먹어야지. 돈 졸라 아깝네

<keywest>

국: 국민여러분~~~~~

제: 제 말좀 들어보세요!!!!!!!

시: 시원시원한 성격에 돈도 열심히 벌고 얼굴도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장: 장가는 왜 못가는 걸까요??? 장가좀 보내주세

요~~~~ 여러분들!!!!!!!

<국제시장>

국: 국제시장을 보러가서

제: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시: (영화) 시간을 제대로 맞추면 ... 잘생긴 남자

가 영화관에 있을까?

장: 장난하냐? ㅋㅋㅋㅋ

<보스톤봉>

국: 국제시장으로 사행시를 지으려고 했는데, 너

무늦어버려서 다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을 

벌써 사용하셧네요..

제:제가 이상황에서 할수있는건 별로없을듯 싶네

요..

시: 시장보러 H마트 가야 했는데.. 가는길에 동생

과 같이 보려고했는데...

장: 장난 안하구 정말인데....

<well-well>

국: 국제시장 보고싶어요.

제: 제발요.

시: 시간과

장: 장소는 상관없어요



The Boston Korea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9로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 올림픽 조직위인 <보스

톤 2024>는 지금껏 국민의 세금의 필

요성에 대해서 부인해 왔지만 보스톤

시는 십억달러가 넘는 납세자들의 돈

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스톤 글로브가 보도했다. 

조직위는 그동안 총 운영 예산이 45

억 달러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

지 않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예산은 올림픽 경호비용을 전혀 포함

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의 경호비용은 16억달러

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보스톤의

경호비용을 일정 정도 역추산할 수

있다. 

올림픽 조직위는 연방정부 지출을

꺼려하는 연방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서는 아주 힘겨운 로비 노력을 기울

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현재 초

기 의회의 반응은 복합적이지만 보수

의원들의 경우 보스톤 올림픽 경호비

용 지출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캘리포니아 공화당 데럴 이사 의원

은 “보스톤이 입찰했으니 보스톤이

(경호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딱

잘랐다. 

경호 비용 외 서머빌 MBTA 그린

라인 연장과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프

로젝트에도 연방 정부의 지원금은 필

요하다. 이 지원금은 올림픽과 상관

없이 필요한 자금이기도 하다. 

지난 2000년 정부회계청(GAO)은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의 연

방정부지원 금액이 13억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추산했다. 스포츠 일러스

트레이티드는 2001년 연방 정부 지원

금액이 15억 달러였다고 밝혔다. 

정부회계청에 따르면 1984년 LA

올림픽,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그리

고 2002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에 최소한 24개의 연장 정부기관이 출

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조직 <보스톤 2024>의 댄 오

코넬 회장은 일정 정도의 연방정부

출연은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능

한 한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데 총력

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코넬 회장은 아직까지 로비노력

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서머빌 민주당

연방의원인 마이클 카푸아노를 비롯

매사추세츠 출신 의원들을 통해 어떤

연방 정부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의 올림픽은 점차로 비용이 과

대하고 증가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

우 2008년 올림픽에 400억 달러를 쏟

아 부었고 러시아는 2014년 소치 올림

픽 당시 500억 달러를 들였다. 이에 따

라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향후

올림픽에서는 이 같은 비용증대를 낮

추어서 저비용 올림픽을 주장하고 있

다. 

오코넬 회장은 지난 2004년 보스톤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의회가 안전 비

용을 승인하고 경호장비, 인력, 기술

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올림픽을

국가 특별 안보 이벤트로 설정하고

시크릿 서비스가 경호의 총책임을 맡

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도 철

저한 안전장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올림픽 위원회는 2015년 9월까

지는 예비 올림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보스톤 올림픽의 총괄 비

용을 제출해야 한다. 

hsb@bostonkorea.com

미 국민의 세금 

보스톤 올림픽 

경호에 사용될 듯

보스톤이 2024년 올림픽 미국내 유치 도시로 선정됐지만 아직도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연방정부 10억달러 지원 필요 

보스톤 올림픽 유치, 다음 단계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은 지난 8일,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2024년 하계 올

림픽 개최지 미국 후보로 선정되

었다. 앞으로는 세계 각국의 도시

들과 올림픽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보스톤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넘

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

다. 향후 일정을 살펴보자. 

2015년 9월: 후보 도시 IOC 지

원 마감

미국 올림픽 위원회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올림픽 위원회는 오

는 9월 15일까지 2024년 올림픽 개

최를 위한 자국의 올림픽 후보 도

시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알려야 한다. 

지금부터 9월까지 보스톤 시는

8번에 걸쳐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

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사이

에 보스톤 시가 미국 올림픽 위원

회에 제출했던 최초 올림픽 유치

계획이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 

보스톤 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

간 단체인 보스톤 2024도 앞으로

매달 회의를 갖고 민간 부분의 의

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스톤

2024의 회의는 1월 21일부터 시작

한다. 

2015년 10월: IOC 회의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나라들

로부터 후보 도시들을 접수 받은

후 약 한 달 뒤, IOC는 스위스 로잔

에서 각 도시의 대표들과 회의를

갖게 된다. 올림픽 유치 도시 선정

과정, 접수 마감일, 선정 규칙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IOC는 각 도시 대표들을 1-2년

에 걸쳐 만날 예정이다. 2024 올림

픽 유치를 준비하는 유력 도시로

는 로마, 파리, 베를린 등이 거론되

고 있다. 

2016년 1월: 유치 접수 마감

이때부터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

는 도시들이 공식적으로 유치 경

쟁에 참여하게 된다. 각 도시들은

IOC가 요구하는 정보를 유치 신청

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로 올

림픽 유치와 관련한 경제적인 지

표들이 필요하다. 

2016년 봄: IOC 최종 후보지 선

정

IOC는 각 도시에서 제출한 자

료를 검토하고, 각 수치에 따라 대

략적인 순위를 매긴다. IOC가 요

구하는 수치는 대중 교통 수단, 숙

박, 치안 유지, 대중 지원 계획, 의

료 계획 등에 대한 산술적인 자료

들이다. 

이후 IOC는 2024년 올림픽 유치

를 위한 최종 개최 후보지를 선정

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때 선정된

도시들이 공식적으로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불리게 된다. 

2017년: 최종 개최 도시 선정

2016년부터 최종 후보 도시들은

IOC에 구체적인 자료들을 접수해

야 하며, 2017년 1월에 최종 접수가

마감된다. IOC는 최종 후보들이

접수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도시

들을 방문한 후에 2017년에 열릴

130회 IOC 총회에서 2024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게 된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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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 들을 명문 중/ 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

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 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힉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바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www.bosec.com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Private Tutoring

$70-

100/hr)

추수 감사절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11월 중순-말 

12월 중순-말 

3월중 3주간 

성탄 휴가 

봄방학 

전과목  

전과목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교통편/항공편, 숙식 

교통편/항공편, 숙식 

Program

SAT, SSAT, TOEFL, ESSAY

SAT, SSAT, ESSAY

SAT, SSAT, TOEFL, ESSAY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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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마틴 월시 보스톤 시장이 지난

13일 신년시정연설에서 공개한 주차

앱 파크보스톤(ParkBoston)이 14일

부터 벡베이 소재 8개의 스트리트에

서 상용화됐다.

보스톤 시는 퍼블릭 가든 주변과

쇼핑 디스트릭트에서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주차 결

제가 가능한 지역은 남쪽으로는 보일

스턴, 북쪽으로는 비컨 스트리트 서

쪽으로 다트머스 스트리트 그리고 동

쪽으로는 찰스 스트리트까지의 지역

이다. 

보스톤 시는 다음 달부터 시의

8,000개의 주차 미터기에서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

체적인 실시일은 밝히지 않았다. 현

재 파킹 앱으로 결제하는 경우 최대 2

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컴퓨터 미

터 검사기를 든 주차요원들은 차를

스캔해서 결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

다. 

파크보스톤 앱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앱은 아이폰 또는 안드로

이드 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어카

운트에 크레딧카드를 연동해 설정해

야 한다. 이 앱을 사용하는 경우 수수

료 형식으로 주차요금에 15센트를 더

부담하면 된다. 

보스톤 시는 노스 캐롤라이나 샤롯

데에 본부를 둔 패스포트파킹사와 협

력해 파크보스톤 앱을 보스톤에 소개

했다. 이 회사는 시카고, 오마하, 투산

, 빅토리아 등의 시에서 이 같은 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차앱 서비스를 이 지역

에서 보스톤이 가장 먼저 실시한 것

은 아니다. 서머빌은 지난해 이와 같

은 스마트폰 결제 앱 파크모빌(Park-

Mobile)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용

자들은 서머빌 시의 어느 주차 장소

이든지 다른 장소에서 결제할 수 있

도록 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스마트폰으로 거리 주차 결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드벌 패트릭 전 매사추세

츠 주지사가 퇴임 후 첫 목적지를

MIT 연구소로 택했다. 패트릭 전

주지사가 민관 분야의 협력을 위

해 MIT 혁신 연구소에 방문 연구

원(visiting fellow) 자격으로 참여

하게 되었다고 MIT가 성명을 통

해 발표하였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8년 동안의

주지사 임기를 지난 주에 마쳤다.

패트릭 주지사는 MIT 혁신 연구

소에서 근무하며 학계와 정부, 기

업들을 연결하여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일

을 맡게 된다. 

패트릭 전 주지사는 “혁신이야

말로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

력”이라고 말했다. 

MIT 혁신 연구소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사추세츠

주에 위치한 기업들은 물론 전세

계 기업 및 연구소들과 파트너 관

계를 맺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MIT 혁신 연구소의 피오나 머

레이 부소장은 패트릭 전 주지사

를 “매사추세츠 주를 위해 국제

적인 혁신 외교관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 국제 오토쇼가

15일부터 19일까지 보스톤 컨벤션

앤 엑시비션 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오토쇼는 목(2-9 p.m.), 금

(12시 -9 p.m.), 토 ( 10 a.m.-9

p.m.) 일(10 a.m.-7 p.m.), 월(10

a.m.-6 p.m.) 등 5일간 각기 다른

시간대에 열고 닫는다. 

입장료는 어른이 $1, 어린이(6

세–12세)는 $6, 그리고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다. 

최근 포드와 기아, 사이온, 그리

고 도요타 등은 쇼에서 라이드 앤

드라이브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토

요일에서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

후 4시까지다. 

패트릭 전 주지사 MIT 로 

주말 뉴잉글랜드 국제 오토쇼 



번 대선출마를 고려하게 된 것”이라

고 밝혔다. 

지난 연말 롬니의 가족들은 유타의

스키장에 모여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의논했었다. 롬니의 부인 앤 롬니 여

사는 삼선출마를 반기지 않았으나 최

근에는 오히려 롬니를 격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롬니의 장남 태그는 몇 달

간 지속적으로 롬니의 대선출마를 종

용해 왔다. 롬니의 차남은 반반이지

만 일단 출마를 결심하면 돕겠다는

입장이다. 

롬니의 재정담당관이었던 스펜서

즈위크도 롬니를 종용하는 사람 중의

하나다. 즈위크는 몇 다른 후보들과

합류 가능성을 타진했었지만 결국 롬

니 곁에 남았으며 거의 매일 기부자

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즈위크

는 “롬니는 그냥 출마를 포기하기에

는 너무 미국을 사랑한다”밝혔다.  

지난 12월 한 기부자는 롬니에게 플

로리다의 젭 부시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해왔다면 롬니에게 알려왔다. 그는

만약 롬니가 출마한다면 주면 기부자

들의 탈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

혔다. 그는 지난주 뉴욕 방문 때 우디

존슨 뉴욕 제츠 구단주를 비롯한 기

부자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출마 의

지를 밝혔다. 그는 출마공약으로 빈

곤해소, 미국의 외교, 그리고 미 경제

의 장기적 안정 성장 등을 설파했다. 

그는 이날 미팅에서 또한 이번 대

권 도전에서는 반드시 고쳐야 할 문

제들을 지난 대선을 반추하며 대부분

의 시간을 보냈다. 일부는 그의 지난

선거본부 구성을 지적하며 이번에는

과거의 보좌관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

을 지적했고 대선에 나서는 목표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중에게도 좀더 편안한 이미

지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롬니의

측근들은 롬니가 찰리 베이커의 취임

식에서 바니 이어를 스캇 브라운 전

상원의원에게 씌어주는 모습을 예로

들며 최근 들어 롬니에게서 패자의

면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롬니의 출마 공약이 이번에는 분명

하지만 추후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을

차지 하더라도 공화당 경선 후보들에

게도 방어해야 할 것들이 많다. 2012

년 대선후보 당시 “나는 극빈자들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말

은 물론 그동안 수십차례 출마를 않

겠다는 그의 발언이 도처에 깔려있다

. 이 같은 지뢰밭을 무사히 지날 수 있

을지 여전히 의문이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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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현 대

통령에게 참패했던 미트 롬니 전 매

사추세츠 주지사가 2016년 대선 출마

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보스톤 글로브 맷 바이저 기자는 14

일 롬니의 지지자들을 인용해, 롬니

가 지난 2년 동안 완강하게 대선 삼수

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주 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는 그가 왜

미트 롬니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도 롬니 출마의 핵심은 2012

년처럼 경제이다. 그러나 롬니는 과

거와 달리 과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약의 핵

심으로 빈곤층 살리기를 채택했다.

지난 선거에서 롬니는 지갑에서 100

불짜리를 꺼내 어린 아이에게 주는가

하면 비밀리 녹화된 비디오에서는 오

바마를 지지하는 47%의 유권자들은

국가에 기생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라고 하는 등 실수를 연발했었다. 

롬니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영

국을 방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

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국제관계를 유

일하게 잘 다룰 수 있는 후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롬니와 롬니의 보좌관들이 이 같이

모든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2012년 미

국의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롬니

를 탈락시켰다는 관념이 깔려 있다.

미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기

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롬니 측의

계산이다. 

롬니의 한 보좌관은 “가슴으로부

터 이 나라가 심각하게 재앙으로 가

고 있고 어느 때보다 나쁜 상황이라

고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 반드시 생

각해 봐야 할 문제다. 우리는 지난 대

선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가

장 큰 실수를 꼽으라면 롬니가 바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한 것

”이라고 말했다. 

롬니의 대선 재출마에 대해서 상당

히 회의를 보이는 쪽도 있다. 과거 그

의 선거본부 구성원 일부와 기부자들

사이에서도 곤란해 하는 반응을 보이

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는 대

선 재출마를 거의 기정 사실화 해가

는 분위기다. 

지난 2012년 대선직후 롬니의 보좌

진들은 재출마를 권유했었다. 당시

롬니는 이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롬

니는 스스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사람

에게서 보기 힘든 일들을 지속해왔다

. 계속해서 자신의 기부자 네트워크

를 주의 깊게 관리해왔다. 

그들에게 전화하고 여행갈 일이 있

으면 이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식사를

같이 했다. 최근 몇 달간 그는 점차 대

선 재출마에 대한 생각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롬니가 주지사였던 시절부터 지난

두번의 대선 레이스에서 모두 그를

보좌해왔던 에릭 페른스트롬은 “상

황이 바뀌고 있다. 그는 그가 존경하

고 찬양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격

려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시 한

왜 롬니여야 하는가 

대책 고안 중 

가족과 보좌관들은 적극 

재출마 권유 

월스트리트 강도높은 비판

공화당 의원들도 싸늘 

롬니를 레이건과 비교하며 2016년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조직 

미트 롬니 전 주지사 대선 세번째 출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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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

원 =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의 확

산이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고, 그러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장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아이오와

주의 소도시 시더폴스에서 "미국

의 너무 많은 곳에서 일부 대기업

이 경쟁자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

든 일을 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

지역 중심의 인터넷 통신망을 만

들 수 있어야 한다고 연설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시더폴

스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뉴

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

보다 2배 가량 빠르다.  

그는 "현재 19개 주에서 경쟁을

막고 지금 여기(시더폴스)서 한

것처럼 지역사회가 초고속인터넷

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법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특별한 이

익 때문에 새로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

운 경우가 있다"며 경쟁 활성화와

정부 지원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

자가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주에서 인터넷통신

망 설비투자가 민간 사업자들의

자체 결정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칭한다

.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차세대 초

고속인터넷망을 쓰기 위해 한 가

지 선택(공급자)만 가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경쟁이 없는 상황

에서는 아이콘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

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정책이 "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다"고 말했

지만, 지역사회 주도의 초고속인

터넷 통신망 구축 지원책은 오바

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대

립하는 현안 중 하나다.

공화당은 "통신망 구축은 전적

으로 민간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

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존 통신업

자들의 의견을 주로 수용해, 오바

마 대통령의 정책이 "불필요한 또

다른 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

설에서는 미국 이외 지역의 빠른

인터넷 통신속도를 비교하는 대상

으로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더폴스의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세계 최

소 수준의 통신망과 비슷하다"며

홍콩과 도쿄, 파리를 사례로 들었

다.                    smile@yna.co.kr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6

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내

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열릴 예정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라인스 프리버

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은

이날 "2016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전당대

회가 열린다"며 "이번 전대는 우리 당

미래 대선후보의 역사적인 승리를 위

한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버스 의장은 "내년 전대는 과

거 전대들보다 상당히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며 "이는 더 빨리 선거자금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선 후보에

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이번 전대는 지난 대회보다 40일

빨리 시작된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

세츠 주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지난 2012년 전대는 8월 27~30일 플로

리다 탬파에서 열렸다.

공화당 지도부는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자당 후보에게 경쟁 상대인 민

주당 후보보다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더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해 왔다.

아울러 같은 당 후보 간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 23차례나 열렸

던 공개 토론회의 숫자도 줄여야 한

다고 말했다.

전대가 예상보다 일찍 치러지는데

이어 토론회 수가 줄어들 경우 그간

수차례 반목을 거듭했던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와 중도파 간의 갈등이

다소 일찍 봉합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버락 오바

마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정권 재창

출을 이끌 대선후보 선정 일정을 아

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대

후보지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와 뉴

욕 주의 필라델피아, 브루클린 등이

다.공화당은 앞서 두 차례 전대를 클

리블랜드에서 치렀다.

지난 1923년 워런 하딩 대통령의 급

작스런 죽음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캘빈 쿨리지는 1924년 클리블랜드 전

대에서 대선 후보로 추대된 후 25년

대선에서도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

반면 1936년 클리블랜드 전대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알프 랜던은 그

해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에게 참패한 바 있다.

findlove@news1.kr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

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

과시켰다.

하원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

하는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예

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

표(반대 191표)로 가결했다고 14일(

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불법 체류자 수백만명에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수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AFP통신은 밝혔다. 

이와 함께 하원은 16세 이전에 불법

입국한 60만명 청소년들에 추방을 유

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2012년 행정 명

령을 동결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거주

하는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발

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

동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

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당이 셧

다운 위험이 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의 국내정책담당

수석비서관 세실리아 무노즈는 "정치

적 연극"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jjung@news1.kr

美공화, 대선후보 선출 전대 내년 7월18일

하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무력화 법안 가결

공화 지도부 "대선 후보에게

일찍 힘 실어줄 필요 있어" 

오바마 "초고속인터넷 확산에 

불필요한 규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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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

자 = 미국 내 최고령 할아버지가

11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그의 건강 푸드가 오트밀인 것으로

밝혀져 지구촌의 이목이 쏠리고 있

다.

최근 시카고 선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 주 북부 락

포드 시에 거주해온 미국 최고령 남

성 C. 콘래드 존슨 씨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1904년 1월 19일생인 존슨씨는 정

확히 110년 338일을 살았다.

스웨덴 가정의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

국에 이민한 후 목수가 됐고, 이후

락포드 인근에서 건축 사업을 하며

살았다.

2번 결혼했으나 자녀는 없고, 첫

부인은 지난 1988년, 둘째 부인은 지

난 2002년에 각각 사별했다.

존슨씨는 109번째 생일을 맞은 지

난해 1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아침 오트밀(귀리죽) 한 사발

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자신

의 건강 비법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그는 "아파 본 적이 거의 없

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말했

다.

이에 그의 건강 푸드인 오트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오트밀은 귀리로도 잘 알려져 있

는 오트(Oat)를 가마에 굽고 압착•

절단하여 소화 및 조리에 용이하도

록 가공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10

대 건강식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오트밀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미량영양소(칼슘, 칼륨, 철분, 마그

네슘, 인, 철분 등)와 식이섬유가 풍

부하여 영양 균형 잡힌 다이어트식

으로 유명하다.

최근엔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치

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오트밀

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다. 

kijez875@news1.kr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멕시코 통신재벌인 카를로스 슬림

아메리카 모빌 회장이 미국 유력지

인 뉴욕타임스(NYT) 지분을 17%

가까이 늘리며 최대주주로 등극했

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슬

림 회장이 보유한 NYT 주식에 대

한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행사해

주당 12.57달러인 이 회사 클래스A

주식을 절반가격인 6.36달러에 1590

만주를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총 매

입금액은 약 1억 110만달러(약 1097

억원)지만 슬림 회장은 주당 6.21달

러의 차익으로 총 1억달러의 이익

을 얻어 사실상 주식을 거저 취득한

셈이 됐다. 

이로써 슬림 회장의 NYT 지분

율도 종전 8%에서 16.8%로 늘었다

.  14일 종가인 12.28달러 기준으로

슬림회장이 가진 NYT지분 시장가

치는 3억 4140만달러에 달한다. 

아메리카 모빌과 카르소 글로벌

텔레콤 등을 소유한 슬림 회장은 멕

시코에서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

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세계 1~3위를 다투는 갑부이다. 그

의 총재산은 800억달러에 가깝다. 

슬림회장은 2009년에 NYT가 재

정적으로 어려울 때 2억5000만달러

를 대출해주고 이자와 함께 향후

1590만주를 주당 6.36달러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지

급받았다. 신주인수권은 미래에 새

로 발행하는 주식을 우선 인수할 권

리다.

일각에선 슬림 회장이 NYT를

인수할 생각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소유주인 오

츠 슐츠버거 가문이 NYT를 팔지

않는 한 슬림 회장이 NYT를 인수

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슬림 회장은 클래스A 주식으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이사만 선임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이사회의 3

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ungaungae@news1.kr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

원 =  삼성전자가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로이터통신이 뉴욕발로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

통과 관련 문서를 토대로 삼성전자

가 특허권 확보 차원에서 최대 75억

달러(8조1천112억원)를 들여 블랙베

리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삼성전자가 1차로 주

당 13.35∼15.49달러를 제안했으며

이는 최근 블랙베리 주가보다

38∼60%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체 인수금액으로 환산하면 60억

∼75억 달러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양사

경영진이 지난주 만나 인수 계약 건

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인수가 성사되면 삼성전자는 블

랙베리가 가진 특허권을 확보해 애

플 등과의 경쟁에 도움을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로이터는 내다봤다.  

또 경영난에 시달려온 블랙베리

의 대주주 프페어팩스파이낸셜홀딩

스도 어떤 형태든 삼성전자와의 제

휴를 환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마트폰 초기 업계를 주도했던

블랙베리는 애플의 아이폰 등 후발

주자의 추격으로 영향력을 잃고 경

영난에 시달리다 한때 매각을 추진

했다. 

이후 매각 대신 독자회생으로 선

회한 블랙베리는 2013년 11월 존 첸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한 뒤 과

거 위상 회복을 노리고 있으며 최근

에는 초기 디자인을 살린 클래식 모

델을 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3분기 블랙베리 매출은 7

억9천300만달러로 업계 예상치인 9

억3천150만달러를 밑돌았다. 전년

동기 매출은 11억9천만달러였다. 

삼성전자와 블랙베리는 지난해 11

월 보안 플랫폼 관련 협력을 위한 파

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블랙베리는 그러나 인수 관련 보

도 내용을 부인했다고 AP통신이 전

했다.

삼성전자의 블랙베리 인수 타진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나스닥에서

블랙베리 주가는 전날보다 29.71%

오른 12.60달러에 마감했다. 

inishmore@yna.co.kr 

삼성전자, 8조1천억원에 블랙베리 인수 추진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 유

로와 달러 환율이 1대 1이 되리란 관측

이 월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관측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르면 이달 22일(현지시간)의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까지 사들이는

양적완화(QE)를 채택할 것이란 전망

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블룸버그가 13일 전한 노무라 홀딩

스 보고서는 "(이르면) 올 상반기 유로

•달러 등가 환율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옌스 노르드빅 노

무라 환 리서치 책임자는 "6개월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노르드빅에 의하면 유로•달러 환율

은 현 1분기 말 1.20이 되고, 2분기 말에

는 1.15까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올 연말에는 1.12로, 유로 가치가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노르드빅은 ECB가 QE를 채택할 것

이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것

이 유로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주요 요

소라고 분석했다. 

세계 주요 채권펀드인 핌코도 유로•

달러 등가 환율을 내다봤다.

핌코의 리처드 클라리다 수석 전무

는 13일 블룸버그 TV 대담에서 "(유로

가치)하강 압박이 매우 거세다"고 말

했다.  

클라리다는 "유로 경제가 크게 흔들

리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유로•달러

환율이 1.1837을 밑돌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

적했다.

그는 "다음번에 예상되는 것은 등가

환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는 언

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골드만 삭스

가 지난주 달러에 대한 유로 가치가 앞

으로 2년 15%가량 더 떨어져, 등가 환

율이 될 것으로 내다봤음을 상기시켰

다.

웰스 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

트의 폴 크리스토퍼 국제 전략 책임자

는 마켓워치에 "ECB가 QE를 채택하

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면서 이것이

유로•달러 등가 환율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글

로벌 환 전략 책임자 마크 챈들러는 마

켓워치에 "(유로•달러 등가 환율이) 장

•단점을 겸비한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이후

2.6% 추가 하락해 13일 1.1753으로, 9개

월 사이 바닥을 보였다.  

99년 출범한 유로가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보인 것은 2002년 12월 한 번뿐

이다.

jksun@yna.co.kr 

노무라 "이르면 올 상반기 실

현도 배제 못 해" 

핌코•골드만삭스도 가세…

"ECB 양적완화 채택이 주요

원인"

월가서 유로•달러 등가 환율 
전망 급속 확산

최고령 할아버지의 건강푸드
오트밀, 효능이 어떻길래?

게이츠와 1, 2위 다투는 멕시
코 재벌 슬림, NYT 최대주주

미국 최장수 할아버지의 건강 푸드 

블랙베리는 보도 내용

부인…주가 30%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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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김무

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 속 '문건 파

동 배후 K,Y' 파장이 최근 표면화되고

있는 당청과 계파 갈등과 맞물리면서

여권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메모 속 K,Y가 김 대표와 유승민 새

누리당 의원이고 이 같은 발언을 음종

환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어느

사석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

행정관의 발언을 김 대표에게 전달한

당사자는 참석자 중 한명인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것으로 확

인됐다. 

언론보도 후 음 행정관이 메모 내용

과 같은 발언을 한적이 없다고 반박하

고 있어 이번 사태가 진실공방 양상으

로 번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유 의원은 불

쾌감을 드러내면서도 발언을 자제하

며 사태의 확전을 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첩 메모는 어느 자리에서 이 이야

기를 들었다. 처음에 들을 때 하도 황

당한 얘기가 돼서 메모를 했다"고 밝

혔다. 

김 대표는 "근데 너무 황당한 얘기

여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본회의

장에서 다른 메모를 찾다가 그게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음해를 당하는 것도 사

실 참 기가 막힌데 어제 종편 등 뉴스

를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

히기 위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도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일부 의원들에게 "행

정관하고 내가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니

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

회견에 대해 당내에서도 못마땅해 하

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친

박계 의원들의 보좌관 출신인 청와대

행정관이 사석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칫 당내 계파갈

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

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

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도 부족해서

행정관도 나서서 온 데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며 청와대

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도 "청와대가 기강이 없으니 행정관들

이 밖으로 나와서 술자리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렇다"며 "청와대가 그

만큼 '나사'가 빠졌다는 것"이라고 했

다.

한 초선의원은 "뉴스로만 소식을 접

하는 의원들이 보기에는 사실 분개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초선 의원은 "팩트를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김 대표가

직접 만나서 이런 것은 훌훌 털어야 한

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한창 공직기강 해

이 문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

여러 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

행에 있어서 다른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며 음 행정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계 중진 의원은 "행정관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한마

디로 해프닝"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

했다.

haru@news1.kr

'문건 배후 K.Y' 사태 확산 모드…여권 혼란 가중 
"청와대 '나사' 빠져" 

"다른 때보다 언행 

더 조심해야" 비판

김무성 "행정관과 

싸울 수는 없는 것" 

확전 자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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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배후' 논란 음 행정관 면직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

대는 14일 한 행정관이 새누리당 김무

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청와대 문건

파문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의혹이 발

생하자 해당 행정관을 면직처리키로

하는 등 긴급진화에 나섰다.

지난 9일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사퇴'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가 여론

의 도마에 오른 지 불과 나흘 만에 음

종환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여당 대표

를 취중 공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전날인 13일 자신의 수첩

에 '청와대 문건' 파문의 배후로 적힌

이니셜 K, Y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입

장 지료를 통해 "수첩의 내용은 얼마

전 모 인사로부터 들었던 것을 메모해

놓았던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발언을

한 인사가 음 행정관인 것으로 전해졌

다.

다음 날인 14일 오전 청와대는 민경

욱 대변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요청이 들어온뒤 곧바

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공식 확인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

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음 행정관은 사의를 표

명했고 이날 오후 사표를 제출, 청와대

는 곧바로 음 행정관을 면직 처리하기

로 결정했다. 사건이 알려진지 불과

이틀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음 행정관이 '그

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

지만, 일단 취중에 이준석•손수조 등

새누리당 관계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여당 대표를 공격했다는 논란이 벌어

졌다는 점에서 음 행정관의 신속한 처

리는 불가피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

온다.

'청와대 문건' 유출이 청와대 비서

관과 행정관 2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지 열흘

도 안됐고, 더구나 청와대 문건에 거론

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음 행정관이

'의혹 당사자'로 언급되면서 청와대는

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날 오전 김기춘 비서실장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음 행정관

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공직자의 처신

과 공직기강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 알

려졌다.

또한, 이날 청와대의 신속한 대응에

는 최근 친박(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갈등으로 인해 불편해진 당청관계도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관계자는 "이날 음 행정관

관련 보도 이후 사실관계를 떠나 청와

대의 한 행정관이 여당 대표를 취중에

언급했다는 의혹 보도만으로도 많은

여권 관계자들이 분노를 나타냈다"면

서 "특히 음 행정관은 친박계 보좌관

출신으로 특히 비박계가 자극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 행정관이 정호성 제1부

속 비서관과 친분이 두텁고, 검찰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나긴 했지만 '십상시

'의 일원으로 행정관 중에서도 '실세'

로 불리는 인물이라는 점도 부담이 됐

을 것이라는 해석도 청와대 일각에서

나온다.

음 행정관은 권영세 현 주중대사,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계 의원

들의 보좌관을 지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박근혜 선거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고 있던 이 의원 밑에서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공

보기획팀장을 맡았다.

당시 캠프 공보팀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음 행정관이) 친박계 핵심 보

좌관으로 언론대응과 네거티브 대응

에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 "특히 음 행

정관은 대선 당시 박 대통령 보좌관들

과 밀접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음 행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홍

보수석을 맡은 이정현 의원과 함께 청

와대에 행정관으로 입성했고, 이 의원

이 청와대를 떠난 이후 홍보기획비서

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해왔다.

birakoca@news1.kr

음 행정관, 취중 

여당대표 언급 의혹보도 

이틀 만에 속전속결

문건유출, 

비서관•행정관 연루, 

김영한 수석 

'항명사표' 이어

(서울=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 청와대

음종환 전 행정관이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

위원(사진)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네가 종

편 출연 청탁한 카톡 다 공개한다”는 문자메

시지가 정치권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엽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15일 논

평을 내고 “음 행정관과 이 전 새누리당 비대

위원이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 공개된

부분만 해도 종편을 둘러싸고 청탁이 이뤄졌다

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청와대의 내밀한 곳

에서 권력을 남용하면서 종편 방송사를 대상으

로 언론공작을 벌인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친정부적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종편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민

간방송에까지 권력남용의 촉수가 뻗친 것”이

라며 “그 청탁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실

제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그 과정에서 음종환

행정관이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지, 또 청탁을 주고받은 양측의 위치를 볼

때 청와대 내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명백

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만약 권력을 이용해 청와대

-종편-새누리당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려 했

다면 이는 또 다른 국기문란사건”이라며 “관

계당국은 즉각 청와대 권력남용 언론공작 사건

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준석 종편출연 청탁? 정치권 구설수로

이준석 "문건배후설 김 대표에 전달 당시  

동석자도 음 행정관 얘기 알더라"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음종환 전 청

와대 행정관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

바 '문건 유출 K(김무성), Y(유승민) 배후설

'을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할 당시 함께 있었

던 한 인사도 같은 얘기를 먼저 들은 적이 있

었다고 전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지난 6일 김 대표와 유

승민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함께 있었던 김

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K, Y 배후설'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

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대표에게 전

달할 때 음종환 행정관을 특정하기 보다는 '

최근에 제가 청와대 분들하고 어떤 자리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는 이야기가 있

어 깜짝 놀랐다'고 전달했다"며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오히려 그 발언한 사람이 음 씨냐

고 저에게 반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

음 행정관이) 맞다고 사실을 확인해 드렸다

"며 "그 말을 하신 분은 '어차피 정가에서 여

러가지 얘기가 돌기 때문에 한 번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

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건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 분을 따로 거론하지는 않겠다"

고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개인적으로 음 행정관

과 다른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김 대표와 유

의원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서 "원한관계(에서 나온 얘

기)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고 밝혔다.

이 전 비대위원은 "김 대표에게 전달한 것

은 공직기강의 차원에서 조용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전개나 결말이 저

도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ydkim@news1.kr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

"원한관계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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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박상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지도부를 선

출하는 2•8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이인영, 박

지원 후보(기호순)간 대결을 펼치고

있는 당 대표 경선 판세가 꿈틀거리고

있다.

각 캠프 관계자들과 복수 당직자들

에 따르면, 선거 시작 전부터 '대세론'

을 형성했던 문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고 박지원, 이인영 후보가 추

격전을 펼치고 있는 흐름인 가운데, 격

차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다만 1, 2위로 분석되는 문재인-박

지원 후보간 격차가 좁혀지는 추이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한 당직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세론까진 모르겠지만 문 후보가 앞

서 있는 구도 자체를 흔들만한 특별한

변수가 없었지 않느냐"며 "다만 처음

보단 컷오프를 통해 후보들이 걸러지

면서 일정부분 각 진영으로 결집하는

양상이 있어 격차는 어느 정도 줄어들

었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최고위원 후보 캠프 관계자

는 "문 후보와 박 후보간 격차가 많이

좁혀져 사실상 박빙 상태까지 온 것 같

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측도 자신들

이 2위로 올라섰다고 주장하면서도 "

문 후보와의 격차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선 이같은 흐

름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

사전문업체인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0

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에

선 문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지만 대의

원과 권리당원에선 박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429명을 대상으

로 RDD(임의걸기) 방식으로 무선조

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7%P), 문 후보는 57.3%를

얻어 박 후보(24.3%)를 2배 이상 격차

로 따돌렸다. 이 후보는 9.2%를 얻었고

, '기타•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인원은

9.1%였다.

같은 날 대의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서 ±3.1%P)에선 박 후보가 43.3%로

문 후보(37.5%)와 이 후보(14.1%)를 제

쳤다. 다만 이 업체가 지난해 12월 실시

한 조사(박 31.1%, 문 24.4%)보단 격차

가 0.9%P(6.7%P→5.8%P)줄어들었다.  

권리당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서 ±3.1%P)에

선 박 후보가 47.7%로, 문 후보(35.5%)

와 이 후보(11.2%)를 제치고 1위로 나

타났다. 지난 조사에선 문 후보(32.6%)

가 박 후보(28.3%)를 앞섰지만, 박 후

보가 권리당원에서 큰 폭의 지지율 상

승을 이끌어내면서 역전을 한 것이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뉴스1

과 통화에서 "후보 등록과 컷오프를 거

치면서 후보들이 정리된 이후 조사를

한 결과, 일반 국민에선 여전히 문 후

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당

원 조사에선 친노(친노무현)-비노(비

노무현) 성향에 따른 결집 양상으로 비

노쪽 성향 당원들이 박 후보쪽으로 돌

아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당원들 사

이에 '기타•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지지유보층이 25% 안팎이었는데, 이

번 조사에선 5%대로 떨어진 게 특징"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대의 선거인

단 구성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30%,일반당원 10%,일반국민15%다.  

박 후보측은 이같은 결과가 당연하

다는 분위기다. 박 후보측은 "선거인단

구성비대로 보정하면 박 후보가 1위"

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도 이날 SBS 라

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 '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문 후보 대세

론이 있었느냐. 언론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는 것"이라고 자신

감을 내비쳤다.

이에 문 후보측은 "궁극적으로 우위

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나치게 낙

관적인 분위기가 흐를 경우,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

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문 후보측은 "대의원을 보면 호남 이

외의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호

남에서도 전북은 우세하다"며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생각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후보의

메시지 강도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을

좀더촘촘히배치하고 있다"고밝혔다.

이인영 후보측은 "이 후보가 강조하

고 있는 '민생', '노동'의 이슈가 국민들

과 당원들 사이에서 먹히고 있다"면서

"조만간 판세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그들만의 리그, 야 당 대표 경선 판세 꿈틀

11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왼쪽부터), 이인영, 박
지원 당대표 후보가 손을 맞잡고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일반 여론서 많이 앞서

박지원, 

대의원•권리당원서 

큰 폭 상승

이인영 "박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문,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간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의 전신인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낸 한상

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2일 2•8전당대회와 관련

해 "흥부는 저리가고 욕심많은 놀부들의 싸움으

로 전락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전혀 국

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관심도 끌지 못하

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관객의 흉금을 터놓는 스타가 없

다"며 "세 분의 연기자는 있으나 각자 자기 입장

에서 하고 싶은 말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에 대해 "권력의 화신들"이라며 "정

치적 욕심으로 가득차 있다. 고통받는 국민은 탐

욕스러운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향후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는 어

떻게 치러야 하느냐'는 물음에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야 된다"며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반성은

철저하게 회피한다. 추상적 반성을 한다"고 지

적했다.

이어 "과거 인물들이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다"며 "이 사람들의 미래 약속을

국민들이 과연 믿겠는가. 공허한 구호로 들릴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인영 의원의 경우 '세대교체'를 주장

하고 있으나, 1980년대 운동권 중심 정치인들의

그동안 실수와 한계를 보인 것에 대한 통렬한 반

성이 앞서면서 세대교체를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고문의 탈당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의

비극"이라며 "전당대회를 보면서 희망을 접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분은 사실 대선 후보까지 되지 않

았느냐"며 "이건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윤

리 실종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건의 파장을 무겁

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새롭게 변신하지 않으

면 큰 파국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

였다. 

pjy1@news1.kr

한상진 "새정치 민주연합 전당대회

욕심많은 놀부들의 싸움으로 전락" 

(서울=뉴스1) 김유대, 고유선 기자 = 새

누리당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

인사전횡 의혹 진상조사단' 위원 7명을 확정

했다.

진상조사단의 단장은 재선인 김용태 의원

(서울 양천구을)이 맡고, 간사에는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해온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구갑)을 임명했다.

진상조사단에는 또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일호(서울 송파을)•박인숙 의원(서

울 송파갑)도 가세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윤영석 의원과 황

인자 의원,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 등도 진

상조사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자

치에 낙하산 보은 인사, 권력사유화가 만연

하게 되면, 재정 문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제

도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새누리당

은 이번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통해 지방자

치가 뿌리부터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기의

내재적 요인을 철저히 짚어보고, 한 단계 발

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새누리당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

련해 김원이 서울시 정무수석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국

민들이 볼 때 더 심각하다"며 "본인들 문제

부터 천착해야지 왜 일을 잘하고 있는 서울

시장을 흔드는지 모르겠다.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ydkim@news1.kr

새누리, 

'박원순 진상조사단' 위원 확정

박 시장 측 

"본인들 문제부터 따져야...

대응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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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

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

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토니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구요?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bostonko-

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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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

생한 네살 여자아이 폭행사건 이후 아

동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

에 공개돼 학부모들이 크게 분노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여러차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

는 가운데 이 장면을 본 학부모들은 충

격을 금치 못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

에 보내도 되는지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폭

행 사실을 시인했지만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라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

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반 아이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을 올리고 "지난 여름에도 어린이집에

서 맞았다고 통증을 호소하던 아이의

엄마가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

했지만 거부하며 참으라고 한 적도 있

었다"고 말하며 상습 폭행 의혹을 제

기했다.

그는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 안 가

는 주말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

린이집 안 가는 날이야?'라고 물어보

고 저녁 때는 '내일은 가는 날이야?' 물

어봤다"며 "왜냐고 물어보면 얼버무

리며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와 괴로

움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먹먹하다"며

"울면서 안가겠다는 애들을 지옥 같은

곳에 떨궈놓고 온 죄책감에 아이들 얼

굴을 볼 수가 없다"고 자책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해당 어린이집

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과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나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해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

진한다.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 모

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아동폭력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

련 법령과 행정적 조치를 담은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

해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아동폭력은 이번

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가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더라

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이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이 보육교사 B(33•여)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어린이집 CCTV 동

영상에서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던 중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이를 뱉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한차례

강하게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서 있던 A양은 B씨에게 폭행을 당

한 뒤 바닥에 쓰러졌고 교사가 자리를

떠나고 나서 자신이 뱉은 음식물을 닦

아내는 장면도 담겼다.

주변 아이들 10여명은 모두 겁먹은

채 무릎 꿇고 앉아 해당 상황을 지켜보

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

했으며 추가 조사를 한 뒤 아동복지법

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민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 중

이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상습성이 밝혀질 경우 엄벌이 가능하

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7일에는 인천 남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C(47•여)씨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2

살과 3살 남자 아이를 위로 들었다가

내리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서구의 어린

이집 보육교사가 네살짜리 원생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 문제가 되기도 했

다.

dhspeople@news1.kr

어린이집 학대, 학부모 공분…"심장떨려 못보낸다"
정부도 뒤늦게 

대책마련 분주

사전 예방 소홀 지적도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인질범 김

상훈(46)의 부인 A(44)씨가 지난 8일 흉기에

찔린 직후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가 상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서측의 안내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A

씨는 더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귀가한 뒤

두 딸을 피신시키려다가 인질사건을 당했다

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의 지인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8일 김씨의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은 뒤 다음날 안산상록서를 찾아가 상담했

다"며 "하지만 경찰서 측의 안내가 미온적이

라고 느껴서 그냥 되돌아왔다고 말하더라"고

주장했다.

안산상록서측은 그동안 A씨가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해 온 사실은 없었다고 언

론에 밝혀왔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상담실을 찾아온 것은

맞다"며 "민간상담사(퇴직 경찰관)는 '현행범

사건이 아니어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부

서에서 안내해 처리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

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

고 그냥 귀가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가

12일 두 딸들을 불러 근처 여관에 피신해 머물

다 친부의 집에 돌려보냈다가 변을 당하게 됐

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

고 있다.

goals@yna.co.kr

인질범 김상훈 범행 5일전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아내 협박

(서울=뉴스1) 최대호, 이동희 기자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46)이 범행 수일 전에도

아내를 만나 흉기 협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

다.

15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범

행 5일 전인 지난 8일 오후 별거 중이던 아내

A(44)씨를 경기 안산 사동 자신의 집으로 불

러 외도를 의심하는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중 김씨는 A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폭행했

다.

A씨는 이 때 입은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았

다. 그러나 A씨는 김씨와 화해 후 병원에 함께

가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

졌다.

경찰은 인질사건 당일 A씨와 김씨 사이 통

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 이 같은 내용을 인

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보복이 두려워

서였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며 "안정을 찾으면

당시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2일 오후 3시부터 13일 오후 2시30

분 사이 안산시 본오동 A씨의 전남편 집에 침

입해 전남편 B(49)씨와 B씨 막내딸(16)을 흉

기로 살해하고 B씨 큰딸(17)과 동거녀(32)를

감금한 채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앞두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상훈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

게 결정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지난 8일 아내 불러내 

흉기로 허벅지 찌르고 협박

김상훈 부인, 
"인질극 사건 전 경찰서 찾아갔었다"

김상훈 위협에 두 딸을 

한 때 여관에 피신시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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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츠 vs. 콜츠, AFC 챔피언십 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인디

애나폴리스 콜츠가 AFC 챔피언 트로

피를 차지하기 위해 이번 주 일요일, 18

일에 맞붙게 된다. 지난해 11월, 정규시

즌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패트리어

츠가 42 대 20으로 크게 승리한 적이 있

다. 

AFC 1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

한 패트리어츠는 난적 레이븐스를 상

대로 35 대 31,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다

. 패트리어츠는 레이븐스와의 경기에

서 14점 차이를 두 번이나 역전하는 저

력을 보였다. 

AFC 4번 시드를 받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콜츠는 벵갈스와 브롱코스를

연달아 격파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

다. 특히 브롱코스가 무난히 승리할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콜

츠가 24 대 13으로 승리했다. 브롱코스

와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 콜츠의 쿼터

백 앤드류 럭은 더 이상 신예 쿼터백이

아닌 NFL 탑 쿼터백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반적인 수치와 전력은 패트리어

츠가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

년 시즌부터 4년 연속으로 AFC 챔피

언십 경기에 진출한 패트리어츠가 올

해는 콜츠를 꺾고 수퍼볼에 진출할 수

있을지 경기에 앞서 주요 기록들을 살

펴보자. 

콜츠의 블리츠와 탐 브래디

지난 11월 경기에서 콜츠는 패트리

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를 흔들기 위

해 블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콜

츠는 이날 경기에서 패트리어츠의 전

체 패스 공격 시도 중 53.5%에 블리츠

를 시도했으며, 브래디가 이번 시즌 가

장 많은 블리츠를 겪은 경기였다. 

브래디는 콜츠가 시도한 16번의 블

리츠에서 11번 패스를 성공시켰고, 패

스당 평균 11야드를 전진했다. 브래디

는 블리츠를 당할 때 쿼터백 레이팅이

87.6으로 NFL에서 가장 높다. 블리츠

전략이 가장 효과를 보지 못하는 쿼터

백이 브래디인 것이다. 

콜츠는 이번 경기에서도 브래디를

봉쇄하기 위해 블리츠를 시도할 것이

다. 콜츠의 블리츠를 무력화 시키기 위

해서는 브래디의 빠른 패스와 판단력

도 필요하지만, 오펜시브 라인의 강력

한 보호와 리시버들의 발빠른 움직임

도 요구된다. 

패츠의 러닝 공격

콜츠는 2014 정규시즌 동안 상대팀

에게 경기당 평균 113.4야드를 허용하

며 러닝에 대한 수비가 NFL 18위에 그

쳤다. 패트리어츠는 콜츠의 이런 약점

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여 11월 경기에

서 러닝 공격으로만 246야드를 전진하

며 손쉽게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다. 

패트리어츠는 콜츠와의 가장 최근 2

경기에서 총 480러닝 야드, 러닝 당 평

균 5.3야드 전진, 10개의 터치다운을 기

록하며 러닝 공격의 효과를 톡톡히 보

았다. 특히 콜츠와의 지난 경기에서

201러닝 야드,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

한 조나스 그레이가 부상에서 회복하

여 돌아온다. 그레이가 다시 한 번 활

약해준다면 패트리어츠가 경기에서 승

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패츠의 장거리 패스

패트리어츠에는 NFL 최고의 쿼터

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브래디가 있고

, 브래디의 손 끝에서 시작되는 패스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공격을 구사한다.

그러나 의외로 패트리어츠는 장거리

패스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패트리어츠는 플레이오프 경기를

포함하여 이번 시즌 20야드 이상 패스

를 시도할 때 8개의 인터셉션을 당했다

. NFL에서 3번째로 많은 인터셉션이

다. 

장거리 패스가 성공하면 지고 있는

경기의 흐름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

지만, 인터셉션을 당한다면 이기고 있

던 경기도 놓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뉴스1) 여태경, 손미혜 기

자 = 여야는 12일 공직사회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2

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

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

석부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국회에서 이상

민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사위 양당

간사와 만나 '김영란법' 처리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

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김

영란법은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법

사위로 넘어온 다음 숙려기간이 도

과하지 않았으며 법사위의 검토보

고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에 따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

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

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아직 정무위원

회에서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법

사위에서 아직 검토보고서 작성도

안돼 있다고 해서 2월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앞으로 여러 논

란에 대해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

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

들과 만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위원장,

간사 등과 함께 얘기를 나눠 숙의에

숙의 끝에 합리적인 안을 이견없이

만들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충

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면 더 해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

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

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

문인 법사위의 경우 이상민 위원장

과 일부 의원들이 이날 오전 열린 전

체회의에서 원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고 일부 논란의 소지도 있는

만큼 5일간의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

은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혀 이날 본

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haru@news1.kr

김영란법 오늘 처리 불발…여야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합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제정안 처리 문제
를 논의 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회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법사위 

회동서 합의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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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55-9112

지난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

령은 “남은 임기 3년간 가장 이루고 싶은 국

정과제가 있다면 경제부흥과 함께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꼽았다.

남북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

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박 대통령은 이날도 남북 당국간 대화를 하

루 속히 열자고 북한에 촉구했었다. “이제 분

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

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며 “광복 70주

년을 기념하는 여러가지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광복절 공동행사 개최를 북측에 제안한 것

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통일의 비

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

일준비위는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통

일헌장’을 준비 중이다.

박 대통령은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올해는 남북이 자유로이 왕

래하고 유라시아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

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위축된 남

북교류 활성화 의지를 밝힌 셈. 

북한의 노동당 김정은 제1비서도 신년사에

서 ‘대통로’를 언급한 바 있다.

남북수뇌가 모두 통로(通路)를 강조함에

따라 그동안 인도적 지원에만 국한됐던 남북

교류 채널이 2015년에는 대폭 다양화 될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에 이어 올 신년회

견에서도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이번 ‘설’을 전후로 “상봉이 이뤄질 수 있

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

한다”고.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

, 민족 동질성 회복작업 등 지난해 자신이 제

안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북측의 호응

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면 누구라

도 만날 수 있다”며 “전제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

간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사실상 조건으로 내걸었

다.박 대통령은 다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식 ‘조건’은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배경으로 김정은의 진정성, 다시

말해서 선(善)이 깔렸는지 위선(僞善)이 가렸

는지를 짚어본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 비핵화(非核

化) 같은 것이 전혀 해결이 안되는데 이것이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해결이 안되면 평화통

일, 즉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善일 수는 없다

는 것. 

이어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은 5.24조치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북의 도발에 대한 보상이란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나온 것”

이라고. “어쨌건 남북이 당국자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왜 대화를 하

자고 해도 이상하게 북한이 소극적으로 응하

지 않고 있다”고. 

남북대화가 善으로 맺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 뿐만은 아니다. 

善선: 良也양야: 착한 선. 善의 반대는 不善

불선: 악할 악 또는 憎也증야: 미울 증

지난 회(回): “義의”에서 2015년이 羊양

띠 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羊

과 我아, 나”의 두 글자로 합성된 글자로 “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내게 관련된 모든 일(

事)”과“물질이 나를 떠나서는 없다”는 뜻.

문제는 그 사물이 내게 반드시 의미와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에 “ㅣ旨(신지)”로 불리는 것. 

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義를 재천명하

신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시고 “보

혜사 성령이 3대 의무”를 수행하신다는 것.

그(보혜사 성령)가 와서 ①죄(罪)에 대하여

②의(義)에 대하여  ③심판(審判)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When He (the Coun-

selor)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guilt in regard to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 –요한복음 16:8

예수님의 설명이 계속된다. 죄(罪)에 대하

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

義)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

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 – 요한복음 16:9-11

여기에서 가장 중한 초점은 義의 즉 “나와

예수님 관계”다. 의義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이요: In regard to righteousness,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where you can see

Me no longer - 요한복음 16:10

쉽게 말해서 성령님(The Holy Spirit or

Counselor)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양(羊)의

역할을 하시므로 나(我)와 합쳐 義의를 완성

하게 하신다는 뜻. 

따라서 善선은 “하늘 나라에 계신 예수님

(羊)과 땅에 사는 내(我)가 성령님을 통해 의(

義)를 완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

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누

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

리라: For whoever want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will

find it.” – 마태복음 16:24, 25

하늘에 계신 예수님(羊)과 내(我)가 합쳐

영생(永生)에 참여하는 길은 분명하다. 그 길

은 주(主) 예수님과 동행하는 善으로 내가 진

십자가(十)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口)을 순

종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

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

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

자의 강령이라: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

mandments. –마태복음 22:37-40

이것이 예수님과 성경 전체를 요약한 가장

크고 명백한 善의 뼈대요 시행령이다. 이 진리

를교회는십자가(TheCross:十)로 표시한다.

“하나님 삼위(三)의 구원(八)이 땅위의 두

십자가(艹) 사랑의 말씀(口)”으로 내려 앉은

것이 죄 지은 인간을 “하늘 나라에서 영생(

永生)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善을 그리

니까! 이 善이 아니고서는 義에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善(선)
악(惡)에게 지지말고 선(善)으로 惡을 이기라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로마서 12:21

의(義)에 대하여라 함은 내(예수님)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In regard to righteousness,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where you can see Me no longer - 요한복음 16:10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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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15 sf.
넓은 공간, 아름다운 실내 구조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군
이현주 401-935-3397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단  독  주  택         Single Family

숏세일  콘도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594,8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872sf.
잘 관리된 좋은 구조의 집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Investment

콘   도                 Condominium

단  독  주  택         Single Family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지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렌차이즈

아파트 건물 투자 Drop off Store

$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Exclusive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Exclusive

$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 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

Exclusive

단  독  주  택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Exclusive

$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Janice Lee 978-806-6023

$725,000
Brookline, MA
2 Beds, 2 Baths, 1523 sf.
Near BU, Coolidge Corner
Sunny 2 bedrooms
Jason Jeon 617-642-5670

Exclusive

$359,000
Billerica, MA
3 beds, 2.5 baths, 2694 sf.
Near Commuter Rail
Nice neighborwood
Kwang O. Kim 617-792-8615

Exclusive

SOLD

SOLD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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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0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지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Restaurant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지니스
Jason Jeon 617-642-5670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179,000
Nashua, NH 
One of the reputable
Asian cuisines in Nashua, NH
Jason Jeon 617-642-5670

    Restaurant

숏세일  콘도

Full Plant Cleaner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Full Plant Cleaner Restaurant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센트랄 sq. ,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지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아파트, 콘도 단지 주변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79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Convenience Store

S.J Park 617-304-7001

병원 건물 렌트

비지니스 빈자리

Exclusive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 크림  
Anna Jung 617-780-1675

   Cafe Dry Cleaner

$29,99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located in strip mall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100,000
Newton, MA
비지니스에 좋은 위치
Kwang O. Kim 617-792-8615

Beauty Service

$78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Exclusive

Exclusive

Restaurant SAT Academy

Exclusive

$50,000
Brookline, MA
SAT Tutoring Academy 
Near many good schools
Close to Route 9 and I-95
Julie H. Lee 401-935-3397

Exclusive

Deli

Exclusive

Restaurant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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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n  B u s i n e s s  D i r e c t o r y     

업소록한인

장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617.267.7777

1.800.473.1922

코리아 여행사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Tel:781-648-0584

간판 및 사인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Tel 617.782.242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16 North St, Boston MA 02109
857-991-1483
koyboston.com

코이(Koy)

270업소탐방

코이(Koy)

퓨전한식으로 세계화 꿈꾸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퀸시

마켓 맞은편에 새로운 한국식당이 들어섰다. 간판

한 모퉁이에 ‘한식’이라고 적혀 있는 ‘코이

(Koy)’는 퓨전한식 레스토랑으로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입소문을 타고 외국 손님들에게 주목받는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외국인들에게는 건강한 식단이 인기가 좋다.

건강식하면 한국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코이의 매니저 카타리나 장 씨의 말이다. 한식에 퓨

전의 맛을 가미해 더욱 폭넓은 손님층에게 어필하

는 것이 코이의 전략이다. 손님 입장에서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니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 

돌솥비빔밥, 갈비찜 등의 전통 한식과 불고기 샌

드위치, 김치 버거, 문어다리 조림 등의 퓨전메뉴

(Twist)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외국 손님들은 전통

한식메뉴를 선호한다. 퓨전 메뉴를 찾는 것은 오히

려 한인들이라는 것이다. 

한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 손님들에게는

다소 낯설은 메뉴일수도 있다. 하지만 장 매니저는

예상외로 엄청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뿌듯해했

다. “퓨전한식을 접한 손님들은 현재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코이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바텐더로 일하는 미국인 첼시 양은 아침

에 출근해 자장면을 먹었다고 한다. 김치를 매우 좋

아한다는 그녀는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었지

만 여기서 일하면서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

다. 

커다란 돌솥에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정갈하게

얹어져 나온다. 지글지글거리는 소리와 보기에도

맛깔스러운 돌솥비빔밥의 출현에 다른 테이블에 앉

아 있던 외국인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간다. 고추

장을 비벼 한 숟갈 크게 뜨니 ‘방금 먹었는데도 배

고프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린다. 돌솥에 눌러

붙은 누룽지가 고소함을 더한다. 

치즈 스테이크 만두는 코이의 가장 인기있는 메

뉴 중 하나다. 스위스 치즈와 파스트라미, 김치가 들

어간 만두 튀김은 매콤한 마요네스 소스가 곁들여

진다. 담백하면서도 매콤한 게 자꾸 입맛을 당긴다.

가격은 $11이다.

문어다리 조림(Pepper Octopus Leg, $17)이 올

라왔다. 수 시간을 졸여서 완성된 기다란 문어다리

에 새콤한 피망샐러드를 곁들여 먹는다. 부드럽고

짭조름한 것이 안주로 제격일 듯하다. 

코이의 메뉴는 현재 겨울에 어울리는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칵테일도 윈터컵, 초콜릿 토디, 소주

상그리아 등이 인기가 좋다. 한편, 봄이 되면 코이는

새롭고 가벼운 메뉴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 매니

저는 “여름에는 냉면도 출시할 것”이라며 기대해

도 좋다고 전했다. 

코이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며 목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dyoo9146@bostonkorea.com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벡베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고장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 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RI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입양아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상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I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톤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어 벧엘교회 978-274-2369
엠허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허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십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생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증축 루핑사이딩 창문 617-999-9616
아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향건축 617-688-6833 
한샘㈜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콘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딘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방송국
앤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액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가드(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운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신경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훼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님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묵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넥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초이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I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문항 보험   781-325-3406
조종운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운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워너부동산 508-737-8636
신헌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원동준 스튜디오 617-460-3227

생선가게
매터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잔치피시 781-862-7984
보스턴피시 617-282-2980
브록턴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킴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시스피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올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 (케임브리지) 617-864-68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스시 508-587-3920 
다이나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마소바 (Ma Soba) 617-973-6680
만나스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토 스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스시 617-731-1122
Mr. 스시 (Arlington) 781-643-4175
본촌 617-254-8888
본촌 하버드스퀘어 617-868-0982
북경반점1 617-623-7220
북경반점2 617-254-2775
비빔 617-787-5656
사무라이 617-236-7672

사뽀로 617-964-8044
사뽀로스시바베큐 508-898-1880
산수갑산 781-270-6200 
서울설렁탕 617-505-6771
수라상주문음식 978-314-9752
순두부 CHO CHO'S 617-868-4246
아리수 레스토랑 978-466-8688
아리랑주문음식/케이터링 857-919-1549
야수 617-738-2244
영차우루 617-645-9066
오빠스시 617-202-3808 
요시식당 617-623-9263
요코하마 978-689-4047
우리 781-859-8558
우전 781-221-8486 
우정식당 978-772-5742
웨스트보로한국식당 508-366-8898
이가그릴 978-725-5222
Inaka 978-794-9806
제이피씨푸드카페 617-983-5177
청기와 레스토랑 781-391-5606
코리아나 식당 617-576-8661        
코리언 그릴 617-472-1006
하나 스시 617-868-2121
한국가든 617-562-8989
한마루 617-779-7907
후지식당 (메인) 207-773-2900
Suishaya 617-423-3889
ZEN320 617-566-7800

식품
고향식품 413-586-2682 
미래식품 401-941-9419
릴라이어블마켓 617-623-9620
미림식품 617-783-2626
신신식품 978-686-0813
Sun 동양식품 207-772-8675
H마트 781-221-4570
오미식품 413-736-7878
은혜식품 603-893-8511
제일식품 413-592-5452
청계식품 978-772-5213
한아름 617-547-8723

여행사
오리엔트여행사 617-536-8888
유니버스여행사 888-666-1708
코리아여행사 617-267-7777
하나여행사 800-368-6977
IACE여행사 617-424-8956

운송(이삿짐)
대한이삿짐㈜ 877-460-2424
대한통운 보스톤지사 978-461-2424
범양해운 보스톤지사 617-645-1538
보고운송/보고해운 866-411-2424
OHNK(오앤캐이) 978-922-0929
우리익스프레스 617-699-6272
한진택배 보스톤 대리점 617-785-2397

유학원 / 영어학원
뉴잉글랜드 유학원 617-877-0387 

대림유학원 617-301-2344
렉싱톤프렙스쿨(LPS) 781-860-7550
보스턴교육원 339-234-5255
Boston Street Consulting 617-431-5353
보스톤유학원 617-491-0041
선진 학원 781-863-0677
영토플 617-783-9822
청담어학원 617-960-8877 
ASC English 617-730-3705
BIA 보스톤 어학원 617-731-6390                
Eduwellboston 617-795-0879
Harvard Square Academy 617-492-2722
SATplus 781-398-1881
SD 아카데미 617-505-1852

의류 / 잡화 / 신발
Alpha & Omega 617-427-3044
Melting Pot 617-298-2288
New York Fashions 617-427-2632

이발소
린든이발관 781-489-5633

인쇄 / 디자인
나비스 617-756-5744

자동차(정비)
SUN AUTO(태양자동차) 781-391-3700
대진자동차 (정비) 781-275-0384

자동차 매매 (리스)
태양자동차공업 781-391-3700
USA SPEEDY AUTO 978-535-3855
박석만 Auto Body 978-686-9546
사우스네틱걸프 508-653-4100
올스톤오토브로커스 617-787-6229
자동차국내보증리즈구매 617-755-6941

주류
산소주/참소주/백세주 617-216-6472

정수기
American Rainforest 617-787-1667

지압원 / 스파
마음수련센터 781-643-2651
CHO'S SPA 781-231-0606

치킨
본촌 617-254-8888
K-town 치킨 617-337-3500

컴퓨터
ACCESS TECH 617-308-1053
Boston HTPC 617-645-8885
FIXALL 617-710-4952
MICRO DIMENTIONS 781-830-1060

콜택시
Boston 한국 콜택시 617-461-9270
캠브리지 콜택시 617-999-6613

플러밍
Dr. Drain 617-645-6146
JK Plumbing 978-303-7000
SC Plumbing&Heat 781-858-1611

태권도 / 무술 / 단전
구정회태권도장 781-935-3773 
권TKD아카데미(권영안) 978-858-3699
김영권태권도 978-688-1037
김재훈태권도장 Camb. 617-492-5070
박스TKD스쿨(박선우) 603-433-2099
박스TKD아카데미(박영학) 978-345-3007
NH태권도(정운학)  603-714-5472
Sun 태권도 아카데미      978-777-5435
윤스 태권도 781-430-0075
이강원 태권도장 781-344-7900
이종수태권도도장 603-623-1022
이평팔중앙태권도도장 617-776-6161
조올림픽TKD (조형구) 781-326-9009
초이TKD아카데미(최창헌) 413-736-1008
초이TKD아카데미(최호진) 508-478-6600
KIM's TKD(김영훈) 508-898-2882
MASTER AN'S TKD(안남열) 978-453-5387
MuHan Martial Arts 978-500-3322
US태권도센터(정재형) 508-767-1717

한국 학교
뉴잉글랜드한국학교 508-842-1551
뉴햄프셔한인학교 603-437-5134
로드아일랜드한국학교 401-274-2044
메인 한글학교 207-797-8711
밀알한글학교 678-516-4974
보스턴시온성한국학교 978-256-5655
보스턴장로교회한국학교 508-435-4579
보스턴한국학교 617-739-2663
북부보스톤한국학교 978-390-1552
성요한 한국학교 781-861-7799
우리뿌리 한국학교 603-674-3415
우스터-트윈시티한국학교 508-799-4488     
좋은땅한국학교 978-930-6613
퀸지영생한국학교 781-356-8586

한의원
뉴라이프헬스센터 617-524-9551
선가든힐링 센터 617-953-4988
선유당 617-327-1812
용한의원 774-270-2621
은혜 한의원 781-862-1842
일선당 한의원 617-787-4503
혜민 한의원 617-787-0789 

화장품
아모레 781-229-6800 
소라 시세이도 617-876-7200
제시카 뷰티 617-770-0188
CoCo 화장품 781-272-3137
FELICIA'S COSMETICS 617-927-4433

기타
남녀옷수선전문점 781-273-0006
보스톤 마음 수련원 781-643-2651
보스톤 온수비데 781-274-6928
보스톤 한국운전교습 617-461-9270
이주연 의료통역 603-502-7228
최보살 781-812-6509
폐백     978-688-0929
Emmanuel P.L.Trading Inc. 781-541-0081
문히어링 보청기 781-573-3277
MIN-AH MAKEUP     508-617-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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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 O S T O N K O R E A . c o 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
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이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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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
랍니다. N 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알뜰 나눔터 안내 

사업의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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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ALL
바이러스 치료, 데이터 백업/복구

맥OS/윈도우/리눅스 설치/복구

각종 컴퓨터 수리 및 업그레이드

홈 네트워크 설치

TEL 617-710-4952

사고 팔고 
617-254-4654광고 문의

N [구인]
마사지사 구함
숙식제공, 수입보장
안전한곳
T. 406-259-6211

1/30

룸렌트 및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N [구인]
S룸살롱 아가씨, 마담,웨이터 구함
수입보장, 수준높은 실리콘벨리
산호세 지역(주급+TIP  월 7천-1만)
T. 408-990-5120

1/30

N [구인]
남자 배우자 원합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근무중이고 
배우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이
고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곳으로 이주 하실수 있는 분
은 전화 주세요
T. 904-753-7600

1/30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Looking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

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

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

464-8122. Immediate openings.

N [매 매]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 렌트 또는
매매 합니다 (하드리커 포함)
렌트 $1,864/월  
매매 $65,000 (영주권자 이상 만 가능)
T. 210-803-5194

1/30

N [매 매]
사우스 케롤라이나 
지압집 급매
가격 $35,000
T. 678-939-5153

1/30

N [매 매]
스시 윙가게 매매
일년에 36만불 매상올린가게
사우스케롤라이나 오렌지버그지역
매매가 8만 5천
좋은위치, 좋은비지니스
T. 803-760-9292

1/30

BU근처 가유가에서 캐시어,
딜리버리 드라이버, 웨이추레스 구함.
T. 781-888-8287

1/30

Walpole
세탁소 카운터 구함.
T. 781-771-7069

1/30

산모도우미 찾으시는 분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자격증 있음.
T. 339-227-9683

1/30

웰슬리 7달 아기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주5일(월-금), 급여협상가능
T. 781-492-8766

1/30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B라인 뱁콕, 2배드룸 하우스 $2300
룸렌트 유틸 미포함.
T. 781-888-8287

1/30

N [구인]
샌안토니오 초가집에서
일하실 여성분 구함니다
숙식제공되고 라이드 됩니다
T. 210-803-5194

1/30

배드포드지역
딜리버리하실 분 구합니다.
T. 781-275-7600, C. 781-801-6896

2/6

N [구인]
메케닉 구함
사이딩 00명 (헬퍼,메케닉,쿠루포함)
익스테리어+인테리어 기능공우대
숙소제공, 지역<미네소타,노스다코다>
T. 651-329-330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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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

팀 = '국제시장'이 올해 첫 천만영화

로 등극했다.

지난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국

제시장'은 개봉 28일째인 지난 13일 전

국 848개 상영관에서 누적 관객 수

1000만1709명을 기록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국제시장'의 1000만 돌파 속도는 윤

제균 감독의 전작인 '해운대'(누적

1145만3338명)보다 6일, '변호인'(누적

1137만5954명)보다 5일, '괴물'(누적

1091만7221명)과 '7번방의 선물'(누적

1281만1213명)보다 4일 빠른 기록이다

. 역대 국내 개봉 영화 중 14번째이며

한국 영화 중에는 11번째다.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은 한국 영

화사상 최초로 1000만 영화를 두 편이

나 탄생시킨 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국제시장'의 1000만 흥행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뿐"이라며 "'해운대' 당

시에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랬는데 이

번에는 흥분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

이 앞선다. 영화의 출발 자체가 아버

지에 대한 헌사였기 때문에 담담하고

차분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축하한다",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천만까지 갈줄 몰랐다",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해운대'

감독 작품이었구나",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인상깊게 봤다" 등 반응

을 보였다.

'국제시장'은 1950년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가장

덕수(황정민 분)의 삶을 통해 우리 시

대 아버지들의 삶을 재조명한 작품이

다. 

wlsgml3135@news1.kr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백화점 모녀

’ 사건의 주차요원과 모녀,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설

명했다.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백화

점 모녀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상위층의 ‘

갑질 논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날 백화점 모녀사건의 당사자인 모녀는 제작진과

의 인터뷰에서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러 와서 왜 주

차요원한테 이런 꼴을 당하냐. 내가 왜 돈을 쓰면서 이

런 꼴을 당해야 하냐”며 억울해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어 백화점 모녀의 어머니는 “차를 빼달라길래 사

람이 와야 가지 않겠냐고 했다. 처음엔 죄송하다고 하

더니 제 차 뒤로 와서 권투폼을 잡더라”고 당시 상황

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주차요원은 제작진과 만난 자리에서 “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주먹질했다는 백화점 모녀의 주장

에 대해 “아줌마를 향하지 않았다. 내가 보여준 행동

때문에 오해했구나 생각하고 ‘죄송하다’ ‘아니다

’라고 해명하려 했는데 당황스럽고 말을 잘 못 하니

의사전달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혼자 가볍게 몸을 풀려고 했던 행동이 오해를 불러

왔다는 것이다. 백화점 모녀의 어머니 역시 (권투폼을

했을 때) 주차요원과 눈은 마주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요원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경험이 처음

이라 무서웠다. 살면서 무릎을 꿇은 게 처음이었다”

며 “내 머릿속에 스친 게 1학기 낼까 말까 하는 금액

인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돈은 어떻게 하지? 이

런 생각뿐이었다”며 당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백화점 모녀는 “이는 마녀사냥이다. 2014년

말에 진상 모녀라는 이름을 달아본 게 웃기다. 이런 게

마녀사냥이구나 싶다. 당일 600만~700만원을 쓰고 왔

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싶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서 당시 ‘백화점 모녀 사건’을 목격한

한 목격자는 “이 차 보이냐고, 이 차가 똥차로 보이냐

고 하더라. 마지막으로는 더 높은 사람들도 자기한테

다 무릎을 꿇는다. 자기 남편 한마디면 다 잘린다고 하

더라”고 증언했다.

해당 목격자의 증언처럼, CCTV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주차요원들과 백화점 모녀

의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더했다.

soho0901@news1.kr

국제시장 올해 첫 천만영화 등극

그것이 알고싶다  백화점 모녀 
목격자 증언 

“자기 남편 한마디면 다 잘린다더라”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

뉴스팀 = 대한항공 여승무원의

행동에 박창진 사무장이 끝내 고개

를 떨궜다.

지난 10일 밤 11시15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

장과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 중 눈길을 끈 것은 박창진 사무

장을 내쫓기 위한 회사 측의 행동으

로 찌라시 작업 등이 이뤄진 것이었

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이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이

없었다고 진술한 이유를 설명하면

서 이후 입장이 바뀌게 된 계기에 대

해 설명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 고위 임원

들의 은폐 지시를 받아들여 국토부

진술조사에 임해 지시한 대로 진술

을 했다. 개인으로 그것을 거부할 힘

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찌라시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폭로해야겠

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소개된 찌라시 내용에

는 '1타 2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

래 능력이 없고 대한항공 승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박창진 사무장을 정리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

진과 인터뷰한 전,현직 대한항공 직

원들은 하나같이 박창진 사무장을 "

강직하고 부하 여승무원들에게조차

내외하며 어려워하는 성격"이라고

증언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문제의 여객

기에 탑승했던 대한항공 승무원들

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된 날 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소리 없이 웃

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여승

무원은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대기하

고 있던 차에 올라탔는데 그 안에는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타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박창진 사무장은 적

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여승

무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욕설도 듣고 파일로 맞기도 했

지만 자긴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

다더라"면서 "이 일이 잠잠해지고

나면 모 기업이 주주로 있는 대학교

에 교수 자리로 이동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해 충격

을 더했다.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

무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한

항공 여승무원, 뭐냐", "대한항공 여

승무원 교수직 얻으려고 그런 짓을

하다니 너무한다", "대한항공 여승

무원, 박창진 사무장만 괴롭겠다", "

대한항공 여승무원, 박창진 사무장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 

chaebin922@news1.kr

여승무원 비열한 웃음에 박창진 사무장 고개 떨궈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배우

송일국이 매니저 임금 관련 논란에 대

해 공식 사과했다.

12일 송일국은 자신의 소속사를 통

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

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

씀을 드립니다.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

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

다.

사과문에서 송일국은 "아내의 적절

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

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다"라고 말했다.

당시 정승연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

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

처구니없다. 해명해도 듣지도 않고 자

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 "정식 매

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받고 스케

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 등의 다소

거친 발언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특히 친구 임윤선 변호사에 의해 해

당 글이 최초로 유포된 후에는 온라인

을 중심으로 '인턴에 불과',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등의 발언

이 문제가 돼 '갑질 논란'까지 번지게

됐다.

송일국은 매니저 임금 논란에 대해

서는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

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

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

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

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

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

생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

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립니

다"라고 마무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에휴 이

게 뭔 사달이야?", "결국 인턴 하면서

겸직한 거네", "빠른 사과는 보기 좋네

"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kijez875@news1.kr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공식 사과

아내 정승연의 적절치 못한
표현에 변명의 여지 없다

‘ ’

윤재균 "감사한 마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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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한주간 시청률 순위

숫자 퍼즐 (Sudoku)

2015년 1월 5일 ~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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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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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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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위아래 EXID

02  LUV Apink

03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승환

04  광화문에서 규현

05  데자-부 (Deja-Boo) 종현

06  GOOD BOY GD X TAEYANG

07  목소리 노을

08  Angel 윤미래

09  사뿐사뿐 AOA

10  화 매드클라운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1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38.8% 

2위 MBC 주말특별기획 전설의 마녀 26.4% 3위 KBS1 일일연속극 당신만이내사랑 25.6% 

4 KBS2 일일드라마(달콤한비밀) 19.5%

5 MBC 주말드라마(장미빛연인들) 19.2%

6 KBS1 KBS9시뉴스 17.5%

7 KBS2 해피선데이 16.5%

8 KBS2 개그콘서트 15.4%

9 SBS 정글의법칙IN코스타리카 14.7%

10  KBS1 가요무대 14.1%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월 18일 - 1월 24일 

●운수: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교차하게 되는 운입니다. 평

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오게 됩니다. 확실한 찬스이니 잘 활용하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애정:새 연인을 만나게 되는 주입니다. 우연한 곳

에서 새로운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0, 24일 길일. 18, 21일 주의.

쥐띠 | 확실한 찬스이니

●운수:심리적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생각, 내

일은 저 생각 수시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금전:당

장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애정:연인간에는 헤어짐을 부부간에는 불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

족 또는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소띠 | 긴 안목을 가지고

● 운수: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믿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과

의논해 보세요. 같이 고민을 하다보면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

다. ● 금전:안정된 상태에 만족을 해야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큰 발전을 기

대하기는 어려운 때입니다. ●애정:사소한 일에 너무 의미를 두게 되면 마음이 무

거워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토끼띠 |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운수:멀어졌던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신의 일보다는 타인의 일을 돕는 편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

다. ●금전: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즐거

울 것입니다. ●애정:그냥 그렇게 별 변화 없이 진행되어오던 관계에서 벗어나 가

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범띠 | 새로운 관계개선이 시작되는

● 운수: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푹 쉬라는 시기로 어떤 일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문서상으로 불

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실수를 하기 쉬운 때입니다. 모든 서류처리나 사인은 조심해

서 해야 될 것입니다. ● 애정:눈뜨고 장님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히 상황판단

을 하고 혼자서 힘들면 윗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3일 주의. 

용띠 | 정확히 상황판단을 하고

● 운수:도움을 주는 귀인을 만나는 운입니다. 흉이 변해서

길이 되니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시간은

항상 흐르는 것이니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부지런하게 일처리를 한 것

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애정: 그 동안 자신도 모르게 젖어들었던 사랑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주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뱀띠 | 사랑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 운수:무리를 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차분하게 내일

을 준비하는 일로 보내는 것이 현명한 주입니다. ● 금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나 노력의 대가와 현실적으로 자신의 몫을 얻으려면 아직 이

르니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 애정: 소나기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려움 뒤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4일 주의.

말띠 | 차분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운수:때가 되면 드러내고 나타나 있지 않아도 그 가치를 인

정받기 마련이니 당장의 결과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금전:모든

일에 욕심을 버리는 겸허한 마음과 부족할수록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애정: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이 사람사이의 인연입

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8, 23일 길일. 22, 24일 주의.

양띠 |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 운수: 사업가는 자신의 능력을 함께 펴 나갈 수 있는 동업

자를 얻을 것입니다. ● 금전: 적극적인 활동으로 분주하게 뛰는

만큼 소득도 따라주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주입니다. 그동안 가까이 두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보석 같은 존재를 바로 알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0, 22일 길일. 18, 24일 주의.

닭띠 |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운수:현실적으로 도저히 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일이 발생

하는 시기입니다. ●금전: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해 자

기 실리를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기 쉬우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입니

다. ●애정: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받아들여

야 할 사실이라면 하루 빨리 인정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4일 길일. 18, 23일 주의.

원숭이띠 |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 운수:자신도 어쩔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흘러오고 있습

니다. 이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 금전: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과욕을 줄여야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애정:이성의 유혹이 많은 주입니

다.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0일 길일. 19, 24일 주의.

개띠 | 과욕을 줄여야

● 운수:문서적인 일의 추진으로 현 상태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 금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입니다. ● 애정: 새로

운 만남의 찬스가 주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자연히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돼지띠 | 만남의 찬스가 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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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라, 생애 첫 DJ 도전 '선곡 직접 참여'

노홍철 스페인 근황, 수염 덥수룩 '못 알아보겠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클라라 소

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배우 클라라는 소

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

을 느껴 9월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효력이 없다

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

꼈고, 이씨가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는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잘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

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계약위반행

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말이 다르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

효 소송, 잘 해결되길",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일반 회사에서도 저런 일이 빈번하더라" 등 반응

을 보였다. 

chaebin922@news1.kr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

팀 = 노홍철 스페인 근황 사진이 관

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는 '노홍철 스페인 근황'이라는 제목

으로 사진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의

작성자는 "지인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 중 노홍철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노홍철은 편안한 옷차림에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이다.

특히 다소 살이 붙은 모습이어서 눈길

을 끈다.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강남구 논현

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

시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

코올 농도는 0.105%로 확인됐으며 면

허 취소 1년의 처벌을 받았다.

chaebin922@news1.kr

성유리, 이효리 사과에 폭풍 눈물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

팀 = 성유리가 이효리의 사과에 눈

물을 보이고 말았다. 

성유리는 지난 12일 밤 11시15분 방

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에서 신년회에 초대하기 위해 이효리

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유리는 이어 김제동이 이효리와

먼저 통화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번호

를 받아 이효리에게 전화를 했다. 반갑

게 전화를 받은 이효리는 "'매직아이'

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아닌

거다. 애들한테 무심했구나 생각이 들

더라"며 미안해했다.

성유리는 제주도에 있는 이효리가

오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그럼

신년회 때 한 번 뭉치자"며 "내가 먼저

전화했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다"고 말

했다.

이효리와 훈훈하게 대화 후 전화를

끊은 성유리는 "몇 년 만에 전화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갑작스럽게 흘러내

리는 눈물을 훔쳤다. 성유리는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전화를 안 했는지 모르

겠다"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성유리 이효리의 모습에 누리꾼들

은 "성유리 이효리, 두 사람 모습 보기

좋더라", "성유리 이효리, '힐링캠프'

에서 다시 만났으면", "성유리 이효리,

다시 한 자리에 선 모습 보고 싶다" 등

반응을 보였다.

aluem_chang@news1.kr

"회장 문자에 성적 수치심 느껴"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

자 = 배우 강소라가 라디오 DJ에 도

전했다.

강소라는 지난 13일 스트리밍 라디

오 서비스 '밀크뮤직' 속 '밀크 스테이

션'을 통해 라디오 DJ로 데뷔했다. 그

는 노래 선곡부터 토크까지 직접 참여

에 나서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강소라가 참여하는 '미생 밀크스테

이션'은, 얼마 전 종영한 tvN 금토드

라마 '미생'(연출 김원석/극본 정윤정

)의 출연배우들이 '밀크뮤직'의 어플

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자신의 목소리

를 녹음, DJ로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

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새로

운 개념의 프로젝트이다.

'미생 밀크스테이션'은 지난 13일

오픈을 시작으로 총 4주간 4회에 걸쳐

다양한 스테이션으로 꾸며질 예정이

다. 더불어 강소라를 시작으로 또 다

른 '미생' 출연 배우들이 DJ로 나서며

청취자들에게 한 달간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어서 다음 타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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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톤 전망대 <김씨의 뿌리(29 )>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973년 경주 종합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신라 미추왕릉이

있는 지역을 정화해서 대릉원이라는 신라 김씨 고분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릉원이 생겨나게 됐는데 여기에 있는 20여개의

거대 고분들은 AD4~6세기 간에 생존했던 김씨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들의 무덤이었다. 

대릉원 주변(미추왕릉 지구)에는 수많은 폐고분이 적석 목

곽분 형태로 잔재하고 있었다. 이곳에 있는 4호 고분은 신라

지배층 무덤으로 추정되었는데 유물 중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유리 구슬이 발견되었는데 사람과 오리, 꽃

등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정교하게 상감되어 있었다(보물 634

호).

함께 발굴된 유물로는 특이한 모습의 서수형 토기(보물636

호)가 나왔는데 이 토기는 거북이의 몸통과 용의 머리와 꼬

리를 지니고 잔등이에 권력의 상징인 동복을 지니고 있는 점

으로 미루어 신라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었다. 

목걸이는 29개의 청색 유리환옥(丸玉), 16개의 홍색 마노

옥, 1개의 청색 대롱옥이 순서대로 배열되었고 대롱옥 바로

밑에 직경 1.8cm의 상감 유리옥과 수정옥에 이어 홍색 마노

곡옥으로 마무리하였다. 상감 유리알은 직경이 1.8cm로 아

주 작은 유리알인데 그 속에 무려 4명의 인물상과 6마리의 새

들, 두 그루의 나무가 상감되어 있었다.

인물상의 얼굴 바탕은 백색이고, 눈, 눈썹, 코, 귀는 청색이

고 입술은 빨간색이었다. 한 눈에 유럽인의 모습이었다. 인

물 둘레에는 청색 바탕에 백색으로 된 오리 모양의 새와 황

색, 백색 등의 꽃이 있었다. 

이전에도 금관총, 천마총에서 상감 유리 구슬이 출토되었

는데 이 구슬들은 감청색 바탕에 불규칙한 백색, 황색 반점

이 상감된 구슬들로 미추왕 지구 4호 고분에서 발굴된 유리

구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둥근 유리 구슬 속에 모자이크 기법으로 유럽풍의 인물이

정교하게 상감되어 있는 신라 유리 구슬이 세계 학회에 보고

되자 즉각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여주었다. 

신라에서 만들어진 유리 구슬이 아니라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도대체 상감된 인물은 누구일까? 도대체 어디서

보내온 구슬인가? 등등의 의문이 이어지게 되었다. 

신라 고대 유물의 대가 요시미츠 츠네오 교수는 상감된 인

물이 로마 교황이라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이 유리

구슬은 로마나 유럽에서 온 것인가? 

학자들은 신라의 장식보검이나 각배를 비롯해 황남대총,

천마총, 서봉총, 금령총에서 발굴된 로마식 유리 그릇들이 중

앙 아시아나 지중해 지역에서 온 것 처럼 상감 유리 구슬도

4~6세기 때 같은 지역에서 온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다. 

이 구슬의 공식 명칭은 “경주 황남동 상감 유리 구슬”이

고 세계 고고학계에서는 “신라인면 유리 구슬”로 부르게

되었다. 

신라 인면 유리 구슬에 관한 연구는  영국 런던대학교 고

고학 연구소 선임 연구원 제임스 랭턴 박사가 신비스런 이 구

슬의 출생지를 추적하면서 여러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랭턴 박사는 이 구슬이 경주 대릉원 인근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대릉원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봉수형 유리병(국보193

호)이나, 금령총의 점박이 유리잔, 천마총의 거북 등 문양의

유리잔이 만들어진 곳과 같은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

였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 유리 문명의 본고장 예루살렘으로

첫 탐사를 시작하였다. 

AD1세기에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대롱불기법 유리제품

생간 기법이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영토로 확산되면서 유

리 제품이 다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는 팔레스타인 쇄브론에서 황남대총에서 나온 봉수형

유리병과 같은 모양의 오에노코에 유리병이 1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오이노코에는 로마 귀족들이 포도주병으로 사용하던 용기

였다. 히브류 대학 고고학 연구소 루스 잭슨탈 교수는 신라

봉수형 유리병 사진을 보고 로마 제국 4~5세기의 유물로 진

단하면서 금령총의 점박이 유리잔이나 천마총의 거북등 모

양의 유리잔도 로마산으로 인정하였다. 

랭턴 박사가 예상했던 대로 텔아비브 예례츠 박물관에는

로마 시대 때 만든 사람 얼굴을 상감해 놓은 인면 상감 유리

구슬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유리 구슬은 신라 구슬

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스라엘 유리 구슬은 평면적인 도형에 가까웠고, 하나같

이 아몬드형 눈동자에, 코는 돼지 코, 입은 한 일자로 꾹 다문

모습에 네모난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신라 인면 구슬과는

아주 다른 얼굴이었다. 신라 상감 구슬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랭턴 박사는 지중해 연안 제국을 비롯한 7개 나라를 찾아

다니면서 신라 인면 상감 유리 구슬의 출생지를 탐문하다가

의외의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게 되었다. 

뉴욕 코닝 유리 박물관 서고에 인도네시아  유리 구슬을 다

룬 책이 있었다. 이 책에서 그는 신라 구슬과 똑같은 모습, 똑

같은 제작 양식을 적용한 인면 상감 유리 구슬의 모습을 발

견하였다. 

실제로 그는 아리조나에서 얼굴 표정이 약간씩 다른 4개의

인물상에 5마리의 새가 상감된 유리 구슬을 접하게 되었다.

이들 인물상은 신라의 것과 쌍둥이처럼 닮았었다. 

샌디에고 박물관에서 그는 신라구슬과 제작기법은 물론

모자이크 문양까지 똑같은 유리구슬을 찾아냈었다. 이 구슬

의 이름은 자바티무르(동자바)라는 구슬이었다. 이 구슬의

제작지는 인도네시아 자바 동쪽의 젬버 지역이었다. 

젬버를 방문한 랭턴 박사가 이 마을 공방에 신라 인면 상

감 유리 구슬 사진을 보여주며 제작을 요청한 바 장인은 23시

간 만에 비슷한 모양의 구슬을 만들어내었다. 

랭턴 박사는 자카르타의 한 불교 사찰 법당 앞 월장석 바

닥에 부처의 일대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해탈을

의미하는 새, 함사(Hamsa)와 미륵불이 올 것을 암시하는 용

화수 나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유리 구슬에 그려진 새와 나

무가 함사와 용화수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랭턴 박사의 집념에 가득찬 탐사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첫째는 일찍이 5~6세기 경에 신라와 인도네시아 자바 사

이에 해로를 통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대

릉원 거대 고분에서 발굴된 로마식 유리 그릇은 4~5세기 때

로마 제국에서 신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고구려 백제 유물 중에 로마식 유리 그릇이 없는 것은 연

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필자주: 랭턴 박사 이야기는 KBS에서 방영된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다.  

인면 상감 유리 구슬과 로마 유리 그릇

황남 대총 출토 봉수형 유리병(국보 193호)

인도네시아 자바 잼버에서 23시간만에 만든 인면 상감 유리구슬(좌),
경주 미추 왕릉 지구 출토 인면 유리구슬(우)

경주 미추 왕릉 지구 출토 인면 상감 유리 구슬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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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겨울이 깊다. 올 겨울은 시작이 미약했

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창대해졌다. 하긴

달력으로는 이미 대한大寒이 아니던가. 가장

춥다는 시기이고, 아닌게 아니라 무지 춥다.

그런데 아직 눈은 세게 오지 않았다. 그렇다

고 방심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제나 올꺼나

저제나 내릴까 조바심으로 마음을 떤다. 아

내가 또 한마디 거든다. ‘올 때가 되면 올텐

데, 무슨 호들갑이냐?’  핀잔이다. 

‘첫눈’ 이란 시조다. 시인은 바리톤이라

했는데, 읽는 나는 야구를 떠올렸다. 일회 초

일번 타자가 초구를 당겨 펜스를 맞춘 삼루

타를 연상케 했던 거다. 첫눈은 잘맞은 타구

打球만큼이나 장쾌하다. 제목을 폭설로 바꿔

읽는다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첫날부터 바리톤이었다, 목청이 좋았다

낮고 굵은 성량으로 곳간 가득 들어찼다

약골의 겨울 들녘도 뱃심 좋게 우거졌다’

(박명숙, 첫눈)

눈 내리는 한 밤이었을 게다. 어린 나는 감

히 방 밖을 내다 볼 수 없었다. 그날도 폭설이

었을 테니 말이다. 한창 겨울밤인데 방바닥

은 쩔쩔 끓었다. 엉덩이가 무지 뜨거웠다. 거

의 고기 탄내가 날 정도였으니 말이다. 천정

은 낮아 방안공기는 따습고, 구수했다. 어머

니는 얼음 뜬 김장김치에 국수를 말아 주셨

다. 그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먹었다. (어머

니는 찡이라 했던가. 쩡이라 발음했던가. 말

씀 중에 얼음판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 황해도 말인가는 확인하지 못했다.) 디

저트로는 언 사과가 제일이라 했다. 어머니

는 말씀으로만 입맛을 돋궈 주셨다. 사과는

반드시 얼어 있어야 한다. 그것도 황주사과

라야 한다. 하지만 이건 어머니 입맛이지, 내

입맛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걸 맛보려 보스

톤사과를 일부러 얼릴 수도 없다. 황주사과

를 구할 수 없다. 어머니가 말아주시던 그 김

치말이 맛은 여전할 겐가.

시詩가  눈에 익었다 싶었다. 김지하가 술에

취해 청진동 선술집 벽에 낙서처럼 휘갈겨

썼던 시란다. 이만한 시를 읽고 욀 수 있는 시

가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던가. 읽는 나 역

시 눈이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 옛적 고향집

마당이 눈앞에 보인다. 내 그리움이 시인의

그리움보다 못하지는 않을진대. 한 겨울에

함박눈 쏟아져 내리면 더 아련한게다. 이용

악 시인이다. 광화문 글판에 지난 달에 달렸

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이용악, '그리움' 에서, 광화문 글판)

언 배(梨)를 동이凍梨라 알고 있다만, 언 사

과는 한자로 어떻게 적는지 모르겠다. 내 나

이가 더 들면, 내 스스로 나를 동이凍梨라 부

르려 한다. 배도 겨울에만 언다. 여름에 어는

배를 본 적이 없다. 냉면엔 배 한 조각이 올라

간다. 밤이 늦었는데, 냉면을 삶아 김치국물

에 말아 먹을 꺼나?  아내가 투덜거릴 게다.

‘아닌 밤중에 왠 밤참?’ 내 대꾸다. ‘입맛

도 그리움이다.’

찬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면 물이 얼어서 얼

음이 되고, 모든 물줄기는 걸음을 멈추고, 물

살은 얼음의 갑옷을 입는다. (공동번역, 집회

서 43:20)

한담객설閑談客說:

입맛도 그리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세상과 마주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skybost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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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마주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일로 마음이 버거울

때가 있다.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간에 마

음의 혼란을 겪을 때가 있다. 그래도 잘 견디

고 참아내면 좋은 일이 반드시 온다는 그 믿

음으로 잘 견디며 사는가 싶다. 우리 부모님

이 그랬듯이 내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억울

한 것 같은 마음을 잘 달래고 참아내면 내가

아니라도 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는 부모님의 '그 믿음'처럼 말이다. 나 역시도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일을 겪으며 그 경험을 통해

서 '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잘 견디고 참아

내면 복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좋은 일을 앞두고 생각지 않았든

곳에서 생각지 못했든 사람으로부터 엉뚱하

게 불편함을 마주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잠

시 멈칫하고 깊은 호흡으로 그 일과 사람으

로부터 나와의 거리를 두고 깊은 묵상의 시

간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얼마 지나면 마음

의 평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의 평정

을 찾고 잘 다스리면 저절로 버거운 일, 힘든

일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 기다

림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급하게 서두르

지 않는 법을 마음을 다스리며 기다리는 법

을 배우며 사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일

들이 일어나는 거야!'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

다. 그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싶

은 바람일지도 모른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는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 빌면 그것은 '기복 신

앙'이 아닐까 싶다. 그저, 세상과 마주하고 사

람과 더불어 살면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그 일은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일

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내 일이 아니

기를 내심 바라는 '내 마음'만 있을 뿐이다.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은 저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색깔과 모양은 아닐지라도 다른 아픔

과 고통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의 심리 중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는 옛 속담이 있듯이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

며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상대적 박탈감

이랄까. 어쩌면 자신 스스로 자신을 가둬버

리는 버릇이 습관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다

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며 살다 보면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은 점점 작아지고 걱정과 근심

과 고통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 스스로

'불행의 웅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인생

에서 잃어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인가 싶다. 자신에게 있는 '작은 행복'들이 얼

마나 소중하고 넉넉한지 알아차리는 날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의 날일 게다.

한 10여 년 전 내 삶에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던 일을 두 번 겪으며 삶을 바라보고 마

주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어쩌면 무서

운 일들이 가시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하

이스쿨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던 심장병

을 앓고 있던 큰 녀석의 갑작스런 사고와 건

강하던 남편에게 갑작스런 건강의 적신호는

내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일이었다. 하지만,

하필이면 왜 나냐고 내가 믿는 신게 따져묻

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큰 녀석이 태어나자

병원에서 엄마와 하룻밤을 함께 지내지 못하

고 큰 병원으로 실려가 핏덩이 어린아이와

울부짖었던 일이 있었기에 받아들였던 것이

다.

그렇다, 그렇게 큰일을 몇 번 겪으며 이것

이 꿈이라면 좋겠다고 몇 번을 하늘을 올려

다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하

늘을 올려다보며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렇

게 얼마나 묻고 또 물었는지 모른다. 그 아픔

과 고통과 좌절 후에 오는 특별한 감사가 저

절로 넘쳐흐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

이고 신앙'은 아닐까 싶다. 설령, 잠시 내 삶

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고통으로 나 스스로

손을 내밀며 신을 거부할지라도 내 영혼 깊

은 곳에 뿌리내린 나의 신의 손길에 속할 수

없음을 안다. 그래서 삶에서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 후의 '절대적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세상과 마주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가

끔은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싶다. 다른 사람에게 닥

쳐온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불행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닌 까닭이다. 누구에게나 보통

어려운 일은 겹쳐서 오게 된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저 집은 왜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

속되지?'하고 말을 밖으로 내지 않기를 바라

는 마음이다. 내 일 네 일이 어찌 따로 있을

까.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저, 우리는 하늘 아래 한 치 앞도 모르고 살

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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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무관의 창설자인 윤병인은 정통 무도인

이었다. 윤병인은 체구는 왜소했지만 무도로

단련된 몸은 항상 혈기가 넘쳐났고 언행은 과

묵한 편이었다. 또 멋을 부릴 줄 몰라 항상 신

발도 큼지막한 미군 군화를 신고 다녔고, 왼손

손가락이 잘려나가 한여름에도 항시 흰장갑을

끼고 다녔다. 

그는 자신이 만주를 유랑하면서 섭렵한 무

술인 주안파 권법을 제자들의 특성과 체력조

건에 맞게 지도했다. 1946년 연무대회를 할 때

청도관 관원들과 함께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

다. YMCA 권법부의 초창기 수련생은 500여

명이나 되었지만 윤병인이 워낙 엄하고 강도

높게 수련하다 보니 3개월이 지난 후에는 180

명으로 줄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윤병인은

한국전쟁시 행방불명이 되면서 이남석이 체신

부에 공수도 도장을 차려 별도로 수련생을 지

도하였다. 처음에 윤병인이 창설할 때는

‘YMCA 권법부’라는 명칭이었지만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이남석과 김순배가 주축이 되

어 ‘창무관’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 창

무관은 영창고등학교의 창彰자와 무도인의 무

武자를 합쳐서 만든 것이고, 두 마리의 용을 상

징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종우의 증언에 따

르면 창무관 관명은 한국 전쟁 전에 윤병인이

벌써 ‘애칭’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YMCA 권법부 출신으로는 이남석, 김선구

, 홍정표, 박철희, 박기태, 김주갑, 송석주, 이

주호, 김순배 등이 있다. 

한편 2대 관장 이남석, 3대 관장 김순배와 뜻

이 맞지 않았던 홍정표, 박철희는 창무관을 떠

나 1956년 서울 신설동에 강덕원講德院을 개

관하였다.

다음은 5대 문파의 마지막으로 송무관을 들

려다 본다.100)  송무관松武館은 노병직盧秉

直이 1946년에 개성 송악산에서 개관하였다.

송무관 창설자 노병직 관장은 일본 유학생 시

절에 청도관 창설자인 이원국과 함께 송도관

松濤館(쇼도칸)의 창시자 후나고시 기친船越

義珍 밑에서 가라데를 배웠다. 해방 직전 고향

인 개성에 돌아온 그는 당시 궁사장(활터)이

었던 관덕정觀德停에서 젊은이들에게 심심풀

이 삼아 가라데를 기르친 것이 계기가 되어 송

무관을 창설하게 되었다. 노병직은 단신의 체

구이지만 강인한 외모와 함께 지나치게 카리

스마가 강해 제자들에게 호평을 받지는 못했

다. 그는 항상 수련 1시간 전에 일찍 와서 아령

과 역기 등으로 몸을 푼 다음 오른손과 왼손을

번가라가며 권고대(주먹단련대)에 정권주먹,

수도치기 순으로 단련을 했는데 그 가공할 완

력에 제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노병직

은 또 제자들에게 반드시 1백번 이상 권고대를

치게 한 다음 본격적으로 수련을 했는데, 4급

이상이면 꼭 실전대련을 시켰다. 또 타 도장과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에는 모한수련冒寒修練

을, 더운 여름에는 모서수련冒暑修練을 실시

한 것으로 유명하다. 송무관 출신으로는 이회

순, 이영섭, 김홍빈, 한상민, 송태학, 이희진,

조규창, 홍영찬, 강원식 등의 많은 관원들을 배

출했다. 하지만 5대 문파 중 관세가 가장 미약

하였다.

송무관은 초대 관장인 노병직에 이어 2대 이

영섭, 3대 강원식 등으로 이어왔다. 

이상이 해방 후 창설된 무술 도장의 5대 문

파인 청도관, 무덕관, 조선연무관(지도관),

YMCA 권법부(창무관) 그리고 송무관이다. 

다음은 초창기 5대 문파에 이어 창설되어 우

리나라의 초창기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 그리

고 조직의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한 나머지 4대

문파101) 를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본다. 이들

은 오도관吾道館, 강덕원講德院, 한무관韓武

館, 정도관正道館 등이다. 창설자 거의 모두가

5대 문파에서 수련을 했던 사람들로 한 뿌리를

두고 있다. 

먼저 오도관吾道館을 보자. 오도관은 군軍

장성 출신의 최홍희崔泓熙와 남태희南太熙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최홍희의 자신에 의

하면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고, 한일동으

로 부터 택껸을 사사했으며, 일본 유학시절에

가라데를 배웠다고 한다. 최홍희가 1954년 제3

군단(당시는 1군단이었음이 타 문헌으로 입증

)에 배속되어 있던 용대리 본부에서 오도관을

창설하기 까지는 부관 남태희의 역할이 컸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홍희에게 남태희는 ‘

보물급의 수하 인물’이었다. 남태희는 해방

직후 청도관에 입문하여 이원국으로 부터 당

수도를 배웠다. 그리고 1947년 육군통신학교

에서 당수도를 가르친 것이 계기가 되어 군軍

과 인연을 맺었다. 미남형의 얼굴에 행정관리

능력이 뛰어났고, 당수도 동작이 일품이었던

남태희는 1953년 제주도 보병 제29사단에 있

던 최홍희 장군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100) 참고 문헌: 태권도 현대사(강원식, 이

경명 공저, 보경문화사, 1999), 태권도지도이

론(김대식, 김광성 공저, 나남, 1987), 태권도의

역사 – 네이버 지식iN.

101) 이 4대 문파는 오도관, 강덕원, 한무관,

정도관 등이다. 이 모두 5대 문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합쳐 초창기 9대 문

파 또는 9대관大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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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무림武林의 대가大家들(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고등학교 영어 수업 교재로 한 번쯤 읽게 되

는 필독 소설 중에F. Scott Fitzgerald의 1925년

작 <The Great Gatsby>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이다. 사실 그닥 문학적이지 못한 필자가 이 소

설을 알게 된 것은 (미국사에 대해서도 이 소설

의 진짜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오

래전 과거의) 우연이었다.  하루키의 <상실의 시

대> 를 읽다가 <위대한 개츠비>가 최고의 소설

이라고 ‘의기투합’하는 대목에서, 얼마나  대

단한 소설이기에…. 라는 궁금증이 그 독특한

제목 덕에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 그러나 정

작 <위대한 개츠비>를 처음 집어들었을 때, 나

는 이 소설을 스윽 들춰보고 별다른 감동 없이

내려놓았다. 최상류층의 향락을 위한 파티, 비

극적 결말을 가진 허무한 사랑, 그게 뭐가 어쨌

다는거지? 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다. 

놀랍게도 미국 역사를 통해 1920년대를 조금

알고나니, <위대한 개츠비>가 제대로 보였다.

어릴적 깊이 있게 읽을 능력이 없었고, 그리하

여 별 감흥이 없었던 이 작품은 사실 사치와 향

락의 시대이자 음울함이 도사리고 있던 시대, 금

주법의 시대이자 광란의 시대, 세계 제 1차 대전

후의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로 표방되는  ‘미국주의’의 시대이자 위선의

시대, 풍요의 시대이자 대공황을 향해 질주하고

있던 불안한 시대였던 1920년대의 본질을 관통

하는 작품이었다. 

95년 전 오늘, 1920년 1월 16일. 1917년 12월 의

회를 통과하고 1919년 1월 비준 절차가 끝난 수

정헌법 18조 “금주법 (Prohibition)”이 효력

을 갖기 시작한 날이다. 금주법은 1933년 수정헌

법 21조에 의해 금주법이 철회되는 1933년 12월

까지 존속했다. 이 기간 동안 주류의 생산, 유통

, 수입 등은 금지되었다. 당연히 상업적 양조장

과 증류 공장은 모두 문을 닫았다. (개인이 집에

서 소량으로 과일주등을 담그는 것은예외였다) 

금주법의 시기에 사람들은 금주했을까? 당연

히 아니었다. 아마 가난한 노동자 계급들은 금

주 “당했다.” 금주법을 통과시킨 여러 이유

중에는 노동자들의 지나친 음주가 생산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식의 ‘백인 중산층/자본가’ 시

각에서 형성된 개혁주의 동기도 있었으니, 그

관점에서 보자면 금주법은 성공한 법이었을 지

도 모른다. 그러나 금주법이 시행되기 직전, 상

류층들은 미리 술을 “사재기”해두었다. 금주

법이 알콜의 섭취까지 불법화하지는 않았기 때

문에 개인 창고에 비싼 술을 대량으로 쟁여둔 사

람들이 음주할 권리를 박탈당하진 않았다. 심지

어 금주법이 수정헌법으로 입법되는 시기 대통

령이었던 윌슨도 그런 사적인 주류 창고를 소유

했고, 금주법이 시행되던 1920년 선거에서 대통

령에 당선된 하딩은 자신의 주류창고를 취임 직

후 백악관으로 옮겨왔다. 

금주법 시대의 진정한 아이러니는 범죄의 증

가였다. 1920년 당시, 은밀히 술을 홀짝일 수 있

는 스피키지 (Speakeasy; 비밀  주류 판매점)

가 등장하기도 했고, 캐나다나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서 만들어진 주류를 은밀히 들여와 판매

하는 주류 밀수업, 밀주를 만들어 파는 부트리

거 (Bootlegger; 밀주업자) 등이 음지에서 번성

을 했던 탓이다. 금주법당시의 주류관련 산업이

란 음지에서 번창하는 산업이었던 탓에 당연히

그 높은 잇권을 둘러싼 각종 조직 범죄를 키우

는 역할을 했다. 

<위대한 개츠비>의 개츠비는 뉴욕 롱아일랜

드에 대주택을 소유하고, 매 주말마다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하는 큰 파티를 열고 수 백명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재력가다. 그 어마어마한 부

의 정체는 무성한 소문과 선망의 원천이기도 했

다. 사실 개츠비가 주말마다 화려한 파티를 여

는 까닭은 단 하나, 사랑했던 과거 연인 데이지

와의 재회를 노리기 때문이었다. 데이지는 5년

전, 개츠비를 버리고 돈 많은 운동선수 출신의

바람둥이 톰과 결혼해서 개츠비의 집 근방 또 다

른 대저택에서 살고 있었던 것. 어쨌거나 소설

속 개츠비는 바로 주류 밀매업을 통해 짧은 기

간동안 막대한 재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소설은 개츠비의 쓸쓸한 장례식으로 끝났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고자 황금의 제국을 건설했

으나, 과거를 돌이키지도 못했고, 매주 열리던

파티의 수많은 손님 중에 개츠비의 마지막을 함

께 한 사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1920년대는, 금주법 덕에 부수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법적인듯 불법

아닌 방식으로 부를 쌓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

1920년대라는 광란의 시대는 누군가에게는 풍

요의 시대였는데, 정부가 나서서 “낙수효과

(Trickle Down)” 운운하며 부자들과 기업들

의 세금을 알아서 감면해주었다. 반면 ‘미국주

의’의 이름으로 노동자들 계급의 목소리는 이

데올로기적으로 불온하고 위험한 것으로 낙인

찍었고, 남동부 유럽 출신 이민과 아시아계 이

민을 제한했다. 그 결과, 노동계급은 소비 여력

이 감소했고, 이민의 감소로 인해 미국 전체의

구매력은 더더욱 떨어졌다. 각종혜택을 보던 미

국의 생산은 결국 소비 지출 감소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그리고 대공황이라는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미국인들은 “번영”

의 환상에 젖어있었다.   

1920년대는 광란의 시대였고, 풍요의 시대였

지만 사실은 상실의 시대였다. (실제로 이 시기

문학의 경향은 1차 세계 대전후의 미국의 황금

만능주의와 위선 환멸을 느끼는 “잃어버린 세

대 Lost Generation”으로 대표된다). 

갑의 횡포에 대한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

는 요즘, 갑질의 원천은 대개 경제적 불평등이

라는 게 씁쓸한 요즘, 자꾸 미국의 1920년대가

생각이 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1920년대 그리고 상실의 시대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

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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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매우 힘이 든다. 그래서 '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허다하다. 하지만, 사람

이 마음 먹어 안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실천'을 66일만

하면 된다. 두 달이면 나쁜 습관은 고쳐진다.

66일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생을 행복한 인생

으로바꿀수있다면,해 볼만한 일이아닌가?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 박사는 1950

년대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에 한 가지의 이상

한 패턴을 발견했다. 환자들이 성형 수술을 받

고 난 후에 새로운 얼굴에 적응하고 익숙해지

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

다는 발견이었다. 이 발견을 통해 그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21일 가량 걸린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2009년 영국 런던대학의 필리파 랠리 교수

연구팀이 습관 형성에 관한 실험을 했다. 새로

운 습관을 만들거나 기존 습관을 없애는데 걸

리는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는 식습관

개선을 위한 연구였지만, 일반적인 습관에도

적용 가능하다. 실험 결과 새로운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는데는 평균 21일이 걸렸고,

66일이 지난 후부터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경

우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 즉, "어떤

행동을 66일 동안 꾸준히 반복하면 그 때부터

는 무의식에 고착되어 습관이 된다"는 것이다.

행복을 부르는 첫 번째 좋은 습관을 소개한

다. 하루에 한 번씩 눈을 감고, 사진을 찍어보

자. 사진을 찍고 싶은 장소를 설정한다. 눈을

뜨고, 사진을 찍는다. 마음으로 찍고 싶은 사람

이나 자연을 눈을 감고 그려본다. 눈을 감고 찍

는다. 거의 똑같은 사진을 보고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생각해본다. 

필자가 이 습관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다. 아

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해

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다. 그

이유가 무얼까? 보는 것에는 몸으로 보는 '육

안'과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다. '심안'이 발

달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

이는 가짜를 가려내기가 힘이 든다. '진실한 마

음'이 없는 사람과 '일'에 진실을 쏟아 붓는다

면, 자신의 진실을 부은 댓가만큼 삶이 침해를

받는 고통을 받는다.(함부러 인연을 맺지마라

-법정)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 믿고 사랑을 한 크리스티나가 있다.

그의 시골스럽고 촌스러웠던 순박한 모습이

그의 번뜩이는 야망과 차가운 이기적인 성품

을 가리고 있는 줄을 몰랐다. 끊임없이 배우려

는 모습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고, 만나면 따

뜻했고, 칭찬을 잘해주었고, 잘 경청했다. 관계

가 깊어지면서, 자기 관리에 철저한 그의 냉정

함이 보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보였다.  

5년을 만나면서 결혼에 대해, 관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다. 대신, 그의 식구들이 크

리스티나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화를

낼 수도 없게 친절하게 말을 했다. 또한 그의

무책임, 요리조리 피하는 우유부단함, 교묘하

게 자신의 자존심을 죽여버리는 정신적 학대

를 보면서도, 5년을 쌓아온 '정'과 여태껏 노력

해온 자신의 노력과 정성이 진짜였기에 떠나

지를 못했다. 하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았다. 그

는 스펙 좋은 여자를 만나 6개월만에 약혼하고

몇 달 후 결혼을 했다. 그 이후, 상처받은 크리

스티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페이스북에

행복해 보이는 그의 부인 사진을 올리며 자랑

을 했다. 테라피 중, 페이스북을 보면 그녀의

깊은 상처에 소금이 뿌려지고,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 당하는 아픔을 겪는데도 자꾸 보게 된

다며, 그녀의 허무함과 분노와 비참함을 통탄

해했다.

'정신질환'을 겪는 딸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부부가 새로운 교회를 만든 목사를 만났다. 그

는 딸의 병을 그의 은총으로 고쳐주겠다는 말

을 하면서 커다란 위안을 주었다. 조그마한 교

회였지만, 그 부부는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되었

다. 힘들어도 교회에 봉사를 해야 하느님 은총

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말씀을 믿고 수시때도

없이 불려가며 봉사를 했다. 십일조를 내는 만

큼 은총이 온다는 말에 빚을 지어가며 정성을

바쳤다. 하지만 아픈 딸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목사는 꺼려했다. 더 친해질수록 요구하는 사

항만 늘어났고, 교인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다. 십년을 가깝께 모든 정성과 노력을 바쳤

지만 잘못 선택한 일 때문에 결국 배반감과 울

화를 지닌 채 그 교회를 떠났다. 

크리스티나와 이 부부는 매우 부지런하고

정직하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 진실

한 인연이 아닌 어설픈 인연에 자신의 진실을

매진했다. 그 댓가로 고통이라는 삶의 피해를

입었다. 남에게 커보이는 가짜 '나'에 집중하다

작지만 진짜인 '나'를 무시하며 살고 있었던 것

은 아니었는지 조심스레 여쭤 보았다. 그들 모

두 눈물을 흘리며 동감을 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기 위해선, 자신이

진짜가 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심안'을 길

러야 한다. 심안을 기르기 위해선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심성

교육'이 필수이다. 많은 대상 관계 학자들은 성

품은 이미 5-6세에 형성이 된다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부모는 지식이 많아지고 머리가 좋

아지는 교육을 열심히 하기 전에, 타인을 배려

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을 갖는, 마음이 착한

심성교육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가치

관과 도덕관을 튼튼하게 해주면 아이들에게

좋은 씨앗의 좋은 습관이 생긴다. 이렇게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나무가 될 확률이 훨씬 크

다.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피사체를 보고 사

진을 찍는 사진 작가 김태훈 씨가 있다. 그는

15년 전 추락사고 이후 시력만 잃은 것이 아니

라 몸까지 상했다. 7번의 자해와 자살시도를

했고, 정신치료의 하나로 사진 찍는 것이 권유

되었고, 그의 사진을 보고 다른 환자들이 공감

하고, 눈물 흘리고, 치유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고 있다. 또한 그의 사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어루만져진다. 눈을 감고 사진을 찍으

면서 그처럼 우리의 '심안’을 보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에 속지 않는  '마음의 눈'을 키우자.

- 좋은 습관은 행복으로 가는 직행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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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 위해 비

행기를 타고 가며 읽은 책 한 권을 소

개합니다. 저자는 카니맨(Dr. Kah-

nemann) 교수이며 책 제목은 “생

각 – 빠르고 & 느리게 (Thinking-

Fast & Slow)” 입니다.

간단한 문제 하나를 먼저 풀어봅

니다. 

맛있는 빵 하나와 한 잔의 차 가격

의 합계가 $1.10입니다. 빵 하나의 가

격은 한 잔의 차보다 $1.00이 더 비쌉

니다. 그렇다면 차 한 잔의 가격은 얼

마인가요?

2013년 주식시장(S&P 500 Index)

의 연평균 수익률이 32%였습니다.

올해도 평균 수익률이 13%를 웃돌

며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

자자가 주식에 투자해서 자산을 부

풀렸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한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니맨 교수의 투자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투자하는데 가장 커다란 잘못은

욕심입니다. 욕심이 투자실패로 이

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대로 하는 투자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카니맨 교수는 우리

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성적인 판

단보다는 일시적인 감정과 느낌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중

요한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경

험과 지식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나는 욕심

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

습니다. 

*학회나 연구소에서 현재까지 나

온 일반적인 결론은 유망한 주식을

선별한다는 것은 –주식 선별하는 사

람(일반 투자자나 주식 전문가 모두

포함) 본인이 알게 모르게 – 도박처

럼 운에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카니

맨 교수는 지난 50년 동안 주식 선별

에 관한 많은 연구자료를 살펴보았

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

어느 주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포커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주사

위를 던져서 선택하는 행위와 같다

”라고 정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낙관적인 마

음은 중요합니다. 낙관적인 마음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

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데 낙관적인 마음은 실패하는 투자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는 투자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로 얼마나 불어나

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 위험성

이 얼마이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얼마만 한 타격을 받을 것인지를 알

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점을

일반 투자자는 무시합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림에 너무

민감하면 결국 잘못된 투자로 이어

집니다. 대부분 사람 심리는 같은 비

율로 올라간 이익보다는 내려간 손

실에 더욱 마음이 아프므로 내려가

는 주식시장에서 잘못된 투자 결정

을 내립니다. 이 점은 투자 돈도 문

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건강과 삶

의 질적인 문제입니다. 주식시장 움

직임에 따라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다면 불안한 마음 때문일 것입니

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대부분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누

구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

력과 타고난 능력(talent)과 운

(luck)이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노

력은 후천적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

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타고난 재

질과 운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는 투

자결과가 나쁘면 자기의 능력보다는

운이 나빴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와 반대로 투자 결과가 좋으면 운보

다는 본인이 똑똑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

각이 투자 위험성을 무시하게 하며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과거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

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랬을 걸

~” “저랬을 걸~”하며 후회해 보

지만 사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완

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단지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뿐

입니다. 2014년 주식시장 상황이

1938년과 비슷한가? 혹은 2007년과

더욱 흡사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

기 어렵다는 것은 과거를 정확히 이

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카니맨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식을 무한하게 무시한다 (almost

unlimited ability to ignore our ig-

norance)”라고 말합니다.   

차 한 잔 가격을 $10 센트라고 답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이유

는 현대인의 직관적인 마음 때문입

니다. 정답은 빵 한 조각 가격은

$1.05이고 차 한 장의 가격은 $0.5센

트입니다. 투자는 잘하는 것이 아니

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

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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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세대로 지칭되는 젊은 층의 주택

구입과 관련,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밀레니엄

세대는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세

대지만 주택 구입에 관한 한 미래가 불투명하

다.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도 학자금 융자를 상

환하느라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결

국 부모의 집에 다시 들어가 살면서 주거비를

절약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

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과 해결책 등

을 알아본다.

■ M세대 주택 소유율 82년 이후 최저

밀레니엄 세대는 1981~1996년 에 출생한 세

대다. 빠르면 결혼 후 자녀를 출생한 30대부터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 연령층의 사

회 초년생들이다. 현재 밀레니엄 세대가 한결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주택 구입난이

다. 젊은층의 주택 구입이 갈수록 힘들어지면

서 주택 소유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연방센

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35세 미만 연령층의

주택 소유율은 약 35%로 1982년 이후 가장 낮

다. 나머지 3분의 2에 달하는 젊은층은 사회에

진출해도 치솟는 주택 임대료를 감수해야 하

거나 부모의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주택 소유율은

80%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아질

수록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주택 구입 자

금 마련 외에도 밀레니엄 세대가 주택 구입을

위해헤쳐나가야할 장벽들이 몇 가지더 있다.

■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

밀레니엄 세대에게 왜 주택을 구입하지 않

느냐고 질문하면 아마도 대부분 학자금 융자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

만큼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에 짓눌려 내집 장

만에 대한 꿈도 꾸지 못하는 젊은층이 많다. 대

학 졸업 후 직장을 잡아 월급을 받아도 학자금

융자 상환에 매달 수백 달러씩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만

약 부모로부터 독립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

우 젊은층은 주택 임대료에 월급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은 멀기만 하

다. 이들의 주택 구입을 더욱 짓누르는 것이 있

다. 학자금 융자 상환이라는 높은 장벽을 넘고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례도 주변에 적지 않다. 대부분 월급의 대부

분을 아껴가며 억척스럽게 다운페이먼트 자금

을 마련해서 주택 구입에 성공했다. 집을 구입

하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대학 졸업 후 다시 부

모 집으로 들어가 얹혀 살면 2년간 월급을 꼬

박 저축해 주택 구입에 성공한 사례, 20대 초반

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월급의 약 75%를 다

운페이먼트 자금으로 꽁꽁 묶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례 등이 본보기다. 모기지 대출 은행

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도 주택 구입의 문

이 열린다.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모기지 프로

그램이나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낮은 FHA 융

자도 밀레니엄 세대의 주택 구입을 얼마든지

가능케 한다.

■ 크레딧이 부족해서

대학 졸업 후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층이 단

기간 내에 크레딧을 쌓는 일이 쉽지 않다. 2009

년 발효된 크레딧카드 관련 법안이 21세 미만

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크레딧카드 발급을

제한하면서부터 밀레니엄 세대의 크레딧 쌓기

는 더욱 힘들어졌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다운

페이먼트 자금을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이 크레딧이다. 주택 구입에 대한 꿈이 있는 밀

레니엄 세대라면 다운페이먼트 자금 마련과

함께 크레딧을 쌓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자

력으로 크레딧카드 발급이 힘든 경우 부모의

보증을 얻어서라도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크레딧을 쌓기 시작한다. 주의할

점은 주택 구입 목적을 위해 크레딧카드를 적

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구입을 목

적으로 크레딧 쌓기를 위한 크레딧 카드를 사

용하는데 연체가 발생하면 모기지 대출이 오

히려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 익스페리언에 따르면 X세대

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 크레딧 카드 부채

액은 약 5,000달러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절반

수준인 약 2,682달러다. 반면 밀레니엄 세대의

크레딧 카드 연체율은 최고 4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중•소형 은행 통해 FHA융자 공략

밀레니엄 세대의 주택 구입 때 대형 은행보

다는 중•소형 또는 지역 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편 유리하다. 밀레니엄 세대의 대형 은행이 적

용하는 까다로운 모기지 대출조건을 갖추기

쉽지 않은 반면 지역 은행이나 소형 은행은 대

출기준이 덜 까다롭고 젊은층의 모기지 대출

에 보다 적극적이다. 밀레니엄 세대의 첫 주택

구입에 최적화된 융자가 FHA 융자다. 다운페

이먼트 비율이 낮아 다운페이먼트 마련에 대

한 부담이 적고 크레딧 점수 기준도 낮아 젊은

층의 주요 주택 구입 수단이다. 첫 주택 구입자

를 위해 고안된 FHA 융자는 과거 3년간 주택

소유 기록이 없으면 첫 주택 구입자로 간주한

다. 다운페이먼트 비율은 잘 알려진 대로 주택

구입 금액의 최저 3.5%로 낮고 크레딧 점수도

최저 580점만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밀레니엄 세대라면 아예 처

음부터 FHA 융자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밀레니엄 세대 크레딧 쌓기 서둘러야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

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

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젊은층 주택 구입 힘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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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명문 보딩학교 지원서 작성 요령
최근 몇년간 미국 보딩학교들의 원서가 여

러 형태의 그룹으로 바뀌면서 지원자들이 혼

돈스러워 하고 있다. 원서는 학교가 추구하는

성향과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

한  가장 일반적인 질문서면서 학생들의 기본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서다. 원서는 크

게 Gateway와 SAO로 분류되고 있다.  

SAO의 원서는 하나의 에세이만 쓰면 원서

가 끝나는 형태로 각 학교의 특징에 맞게 원서

를 쓰는데는 한계가 있기에 확실한 자신의 재

능과 성향을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원서가 학생들의 깊이를 평가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천서의 중요성

을 많이 강조하는 원서 형태다. 대신 SAO원

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지원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여러개

의 학교를동시에지원할 수있는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서는 지원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원서 작성 과정을 통해 학교를 알아가는 중요

한 첫단계기에 일반적인 것들을 질문하는 원

서에 맞춰 원서를 작성하다 보면 학교에 맞는

원서가 나올수가 없게 된다. 과연 SAO원서를

사용하는 학교들에게 지원자의 색깔과 학교

가 뽑고자 하는 학생기준에 적합한 지원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원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

까? 

인터뷰 전 학교가 어떤 형태의 원서를 사용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SAO원서를 사용하

는 학교 인터뷰 시 가능하면 최대한 자신의 색

깔을 학교에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의 선생님들과 지

속적으로 연락을 해야한다. 원서 작성시에는

SAO원서를 사용하는 학교들 중 자신이 지원

한 학교들 리스트를 잘 점검하여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점과 본인이 가장 강

조하고 싶은 점을 잘 조합하여 원서를 작성 해

야한다. 원서 작성시   1. 아카데믹 능력과 재

능 2. 보딩 경험과 캠퍼스 적응력(독립심과 리

더쉽) 3. 매시즌별 스포츠 활동과 교외활동 참

여 4. 공동체 공헌도등을 고려하여 원서를 작

성하도록 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은

다양한 흥미와 재능을 보여주기보다 한 분야

의 깊이를 보여주면 그 재능을 키워 줄 수 없

는 학교는 입학을 거절하기 때문에 다양한 흥

미와 깊이를 보일 수 있는 원서 작성이 필요하

다.

Gateway 원서를 작성하는 학교는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미국 최고 학교들이다. 공통

원서와 학교 자체 원서로 분류되어 학교별 많

은 양의 에세이를 써야한다. 어떤 에세이는 대

학 에세이보다 어려운 질문이 있고, 어떤 에세

이는 창의적이면서 학생의 작문 실력을 정확

히 보고자 하는 에세이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 에세이 질문을 통해 학생이 얼마나 특정분야

의 재능과 열정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탄탄한

작문 실력을 지원자들에게 은연 중에 요구하

는 학교들이다. 대부분 Gateway지원서를 사

용하는 학교들은 실제로 학교 영어 프로그램

이 매우 강하고 에세이 양도 많아 학생들이 주

어진 시간을 잘 조절할 줄 알면서 수준 높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

들이다.

원서상으로 교외활동에 대한 깊이와 능력

을 한눈에 볼수 있는 형태로 리더쉽, 경쟁력,

재능을 강조하는 원서로 마치 미국 대학 공통

원서를 보는 듯한 원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 원서는 교외활동 분야는 리더쉽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활동을 위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에세이는 학교의 특징을 먼

저 잘 살펴본 후 지원자의 성향과 가장 잘 맞

는 분야를 강조하여 에세이를 쓰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모든 지원자들이 공통적인 질

문에 각자 자신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

으로 원서를 작성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경험

과 능력을 원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런 이유로 학생의 능력파악은 학교 선생

님의 추천서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기에 입

학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알

아야한다.

원서 작성 요령.

1. 자신의 모든 경력을 세부적인 내용과 투

자한 시간을 총 정리하여 이력서를 만들어 본

다. 특별재능,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체육, 과

학, 디베이트 등의 활동이 많다면 일반 이력서

와 함께 분야별 전문 이력서를 따로 만든다.

2. 학교투어와 인터뷰 후 정리된 학교의 특

징을 잘살펴 본다. 그리고 각 학교별 특징과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 자신의 활

동을 대비해본다.

3. 자신의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에

세이를 요약해본다.

4. 이력서를 통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교외활

동을 다시 정리한다. 물론 이력서와 다른 형태

로 원서에 맞게 올바른 단어 선택과 특징을 잘

묘사한다. 잘 선정된 교외활동 리스트를 균형

있게 표현되고 선택이 되었는지 모든 리스트

를 컴퓨터에 입력하지 말고 살펴본다. 그리고

자신만의 특징과 색깔이 있는지를 부모님, 본

인,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 최종 점검을 받아

보고 원서 작성을 한다.

5. 에세이는 원서에 표현되지 않은 자신만

의 색깔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새로운 공

통체에 지원자가 어떻게 공헌할지를 표현한

다. 모든 에세이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지원자

의 실질적인 경험을 쓰도록 하고,  원서의 질

문에 대한 답은 정답이 없기에 가장 소중한 것

과 리더쉽 위주로 작성을 한다. 그리고 에세이

는 작문 경시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수준

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도록

하자.

Tel:339-234-5255 / 5256 / 5257

Fax: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8. 후 버 댐 을  지 나  라 스 베 가 스 에 서

BACK2BOSTON 

그랜드 캐년이 위치한 아리조나주와 라스베

가스가 있는 네바다주 사이에 흐르는 콜로라도

강을 막아 후버댐을 1936년에 건설했다. 자세

한 설명은 두산백과사전을 인용한다.

“높이 221m. 기저부 너비 200m. 저수량 320

억m3. 애리조나 •네바다 양 주(州)에 걸쳐 있

으며, 콜로라도강 중류의 그랜드캐니언 하류,

암석사막지대에 있다. 

최대출력 135만kW의 발전, 임피리얼 계곡

방면으로의 관개, 콜로라도강 하류의 홍수 방

지를 위해 건설된 것으로 테네시강(江) 유역 개

발과 함께 뉴딜(New Deal)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다목적 댐이다.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

댐으로, 1936년에 완성되었으며, 당시에는 세

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했다. 처음에는

‘볼더댐’이라고 했으며, 부근에 댐 종사자

등이 거주하는 볼더시티가 건설되기도 했다. 

1947년에 제31대 대통령 후버를 기념해서 개

칭되었다. 저수지인 미드호(湖)는 아프리카의

카리바호(湖) •나셀호(湖)에 이은 세계적인 인

공호로 부근 일대는 미드호 국립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락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와도 가깝다”. 

라스베가스는 보스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 하룻밤 묵었을 뿐 빠찡코니 카지노니 하는

것들과는 코드가 서로 사맛지 아니 하기 때문

에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이곳은 숙식 비

용이 매우 싼 편이다.  그 이유야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욕망의 도시에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오

른다. 행복이란 가진 것을 갖고 싶은 것으로 나

눈 값이 아닐는지?

보스턴까지는 직항이 없어서 미니애폴리스

에서 환승해서 오다보니 거의 하루 종일 걸려

서 밤 9시에야 보스턴에 도착했다. 물론 세 시

간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셈

이다.

9. 만리길 지질학 기행을 마치면서

지도의 저 북쪽부터 형광펜으로 표시된 길

을 따라 달린 여정, 대충 3-4000km쯤 될테니

만리길이라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

나무와 풀이 자라는 옥토는 몽땅 백인들이

다 빼앗아서 공원처럼 꾸며놓고 우아하게 살아

가고 있고, 풀 한포기 자라기 힘든 사막지역은

백인들의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에 어렵

게 남겨져서 원주민 자치지역이나 보호구역으

로 보존되고 있는 현실에서 느끼고 깨닫는 게

없을 수 없다. 힘만이 정의이고 진리라는 평범

하고 불편한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중력과 만

유인력이 지배하는 우주의 질서가 그러하니 피

할 길이 없겠지.

이렇게 긴 여정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사위

이다.  내가 옐로스톤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아

차린 사위가 우리 내외를 다시금 손자를 돌봐

주기 위해서 보스턴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애교

넘친 작전이었던 셈이다. 내친김에 유명한 곳

을 자꾸 추가하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다. 서울

에서 바로 오는 바람에 시차 때문에도 더 고생

이 됐지만 여행으로부터 얻은 보람이 더 컸다.

여행 중 음식 고생은 네 살배기 손자가 제일 심

했던 것 같다. 도중에 한식집이 없어서 일주일

가까이 피자와 햄버거 등으로 연명하며 고생하

다가 라스베가스에 와서야 이조라는 곰탕집에

들러서 저녁을 먹는데, 글쎄 손자가 불고기와

김치로 어른 밥공기 하나를 다 비우는 게 아닌

가?

우리말에 “남는 장사”라는 말이 있다. 적

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이번 여행

길은 넉넉히 남는 장사가 된 값진 여행길이었

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다.

독자기고

김철 미국서부 지질학기행 만리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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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넨스(50%)

보스톤 고급 몰 커스튬쥬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가격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알링톤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번화가 좋은 위치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동양 그로서리, 연매상 $415,000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노퍽 새 기계, 새 셔츠유닛, 부유한 동네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39,000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소유자 32년만에 은퇴


